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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8차 중국 공산당대회 기간

에 인터넷 최대 화두는 단연 ‘부정

부패 척결’이었다. 후진타오 주석도 

업무보고에서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에 치명적 상처

를 줄 수 있고 나아가 당과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 정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

국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18차 당 대

회 보고서에서도 서방정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조했듯 중국 내 급진적인 정치개혁

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의 정치 개혁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방향으로 이뤄

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개혁, 당

내 점진적 민주화 추진, 지방정부 

향급 단위에서의 직접선거 확대와 

더불어 부패 방지조치 강화와 공직

자 재산 공개 제도 등 당내 감독체

제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사법백서를 

발표해 법원과 감찰원의 독립을 강

조하고 사법부를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직에

서 제외시켜 권한을 약화시키며 사

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

다. 또 당내 부패를 감독하는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당내 서열을 

7위에서 6위로 격상시키고 위기 해

결전문가이자 개혁적 성향의 왕치

산(王岐山)을 임명한 것도 향후 당

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

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

는 가운데 중국은 기존의 고속 성

장위주의 경제방식이 한계에 부딪

히며 성장률이 7%대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의 위험에 맞닥

뜨렸다.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해 중국

을 진정한 세계 강국 반열에 올려놓

는 것이 바로 5세대 지도부가 짊어

진 과제다.

중국은 또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

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그동안 중

국대형 국유기업들의 독점과 부패

가 비효율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가

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

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

서 핵심 부문을 장악하고 있어 영향

력이 큰 만큼 개혁 작업은 점진적으

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간 고속성

장을 지속하며 중국은 세계 2대 경

제대국으로 떠오른 반면 계층 간 불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폭동을 야기하는 수준인 0.4를 넘어

서 이미 0.55에 달했다. 경제 규모

는 늘어났지만 주민들의 행복지수

는 거꾸로 가는 ‘국부민궁(國富民

窮)’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 내부갈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까지 모두가 잘 사는 중산

층 사회인 이른바 ‘샤오캉 사회’(小

康社會)건설이라는 과제를 달성하

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빈부

격차, 지역불균형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도

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

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파

워를 키워왔지만 문화산업은 취약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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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찬양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죽음의 공포에 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인

류의 구주시며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세계에 광명이 찾아왔고 생명과 소망

이 있고 평화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

든 인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리높여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

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

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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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신 6:4-9)	     Our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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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50년후 기독교, 교단보다 탁월한 
설교자중심으로

2면

10/40윈도우, 기독교 박해 증가

3면

한국교회와 WEF, WEA, 로잔운동 (2)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7면

인터뷰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

16면

시진핑 시대 출범...중국교회에 도움 
오픈도어뉴스, ‘중국 새 지도부 합리적 정치개혁 주도로 기독교 가치관과 교감’전망
중국의 향후 5-10년 국정운영을 책임질 5세대 시진핑 지도부가 세계인

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성공리에 출범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에 걸쳐 많은 비전을 제시했으며 서방 세계는 새 지도

부 하에서도 거대 중국이 큰 동요 없이 조화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많

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이 이끄는 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의 갈림길에 놓여 있

다. 향후 중국의 10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중국은 진정한 세

계 강국으로 도약해 축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반대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세계 최강국으로의 도약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영구집권을 꾀하는 중국공산당 앞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처

럼 높고 많다.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부정부패 등 심각한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외부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국과의 갈

등, 서방국가와의 무역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먼

저 주요 키워드로 짚어본다. 이에 따라 오픈도어뉴스(Open Door News)

는 중국 권력 변화가 8천만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지를 예측하고 있다(What China’s Seven New Rulers Mean for Its 

80 Million Christians).

세계 기독교계는 시진핑 시대를 맞은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일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習   近   平



기독교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기독교가 20세기 들어 거대한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 너무나 자명

해 보인다.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큰 어려움은, 한 때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들로 당연히 인정받던 것들에 대해 그 신뢰가 광범위하게 잠식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서구가 이룩해 놓은 여러 제

도들에 호의를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구 기독교 교회에도 반영

돼 서구 교회는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기독교

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회의적이다. 

남성들을 위한 사역과 교회에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제적으

로 계발, 제시하고 있는 데이빗 뮤로(D. Murrow) 목사는 현재 경향대로 미

국 교회가 움직인다면 2062년에는 교단보다는 교인들이나 지역사회의 필

요에 보다 더 부응하는 목회자, 즉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을 지닌 설교자 중

심으로 지축이 변경될 것이라고 바라본다(The Church in 2062: A Dream 

Come True or Nightm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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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G2 시대의 파트너를 의

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

략적 외교 방문지답게, 11

월의 미얀마는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하

지만 아직 이방인을 맞아

들일 준비조차 되지 않은 

곳곳의 어두움이 제법 짙

게 다가왔으며, 생활 불교

라는 이름으로 문화의식 

저변에 드리운 묵직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먼 곳에 있지만, 결코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나라이기에 생

각나는대로 몇 가지 선교적 관심을 표해보고자 한다.

첫째, 격변하는 시대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야 한다. 다른 선교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의식까

지 못할 때 먼저 가서 수고한 분들이 있다. 그들은 정치, 사

회, 경제, 문화, 종교 등 그 땅의 각종 어두움을 다른 사람

보다 먼저, 깊게,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곳에 있

다는 자체만으로도 수고한 분들이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

기에 우리가 자랑해주어야 한다. 나라개방 전에 먼저 들어

와 복음의 개방을 기다리며 애쓴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둘째, 다른 종교의 선교정책을 주시해야 한다. 그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현대식건물이 있어 물어보니 외국 무슬림

자본이 세운 선교적 학교였다. 미얀마를 향한 이슬람의 관

심이 적지 않음을 실감하였다. 또한 개방 후에도 미얀마가 

불교국가로 유지되기 위하여, 불교계가 어린이들에게 관심

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에게 기회라면 그것

은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 기회일 것이다. 그들의 선교전략

을 주시해야 우리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방과 산업화에 따르는 정신적 빈곤에 관심을 두

어야 한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말은 느껴본 사람들은 

안다. 잘 살게 되면서 각박해졌다는 말도 겪어본 사람은 안

다. 미얀마는 가난을 대 이어 살았지만, 그나마 불교가 정신

적 빈곤을 없애는데 기여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거리에서 만난 현지인의 불교관은 이미 기복적으로 기울었

으며, 돈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다 할 준비가 된 사람 같았

다. 순진한 사람들이 경제적 부와 정신적 빈곤을 맞바꾸지 

않도록, 삶의 폭 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선교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

넷째, 어느 때보다 선교사들의 하나됨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 짧은 현지방문이지만, 선교의 다양한 접근 이상으로 

선교사들이나 현지 교회지도자들이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양곤에 200여개가 넘는다는 신학대

학이 있고, 현지 교회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종족간의 갈등

이 상존하며, 나아가 선교사들이 서로 다른 최우선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개인에게 좋

은 기회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되는 좋은 기회이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얀마 선교 200주년이 되었다. 그곳을 찾은 첫 선교사

와 첫 신자요 첫 목회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존귀하게 회자

되고 있다. 우리 조국보다 선교역사가 긴 미얀마에 정치적 

봄만이 아니라 신앙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 땅을 위해 

삶을 드린 한인선교사들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서 존귀하기

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미얀마 방문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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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남성사역전문가 데이빗 뮤로, 유명설교자 운영 위성교회 등장 예측

50년후 기독교, 교단보다 탁월한 설교자중심

미래 교회는 교리적 강조보다는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 뮤로 목사는 

앞으로 50년이 지난 2062년 교회의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줬다:

■중형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지역사회 거리마다 있어왔던 교

회공동체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으

로 건너올 때부터 시작된 미국 사회

의 전통이다. 그러나 50명에서 500

명 정도의 회중을 사역하기에는 목

회자들의 사례가 상향되고, 회중간

의 세대 차이가 너무 벌어져, 효과적

인 사역을 펼치기가 힘들어진다. 가

정교회들의 교인들 역시 탁월한 설

교자, 예배, 프로그램들을 가진 대형

교회들로 수평 이동을 한다.

■위성교회들과 최소형교회의 성

장은 증가한다

대형교회의 교세는 이제 한 커뮤

니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위성교

회들이 속속 실제로 교회 건물을 가

지고 여러 도시에 확장된다. 많게는 

수천 명에서 작게는 50명 정도를 사

역할 수 있는 최소형교회(micro-

church)로, 전임 사역자 없이 평신

도 리더십을 통해 운영되어진다. 최

소형교회는 가정교회가 아닌, 대형

교회에 소속된 형태로 가정이나 임

대를 통해 기존의 가정교회 모델을 

대신할 것이다. 

■대형교회 교회본당, 교육관 신

축이나 개축이 멈춘다

침례교회가 거리마다 있는 것처

럼 대형교회에 속한 위성교회들이 

들어서, 파송한 대형교회 담임목회

자의 설교와 예배, 프로그램을 받아

서 지역에서 사역하게 된다. 따라서 

2062년이 되면 미국 교인들 중 80%

가 위성교회에 앉아서 다른 도시에 

사는 본 교회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

게 된다. 

■교단대신 교인들의 중심이 될 

유명 목회자들이 200여명 정도 된

다

2062년 미국 기독교의 중심축이 

될 대중적 인기를 가진 목회자들에

게는 3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즉 

1)하나님의 영 2)놀라울 정도의 커

뮤니케이션 스킬 3)비전으로 다음

과 같은 혜택들을 미국 교회에 가져

다 줄 수 있다:

1. 일관성: 뉴욕에서 캔사스로 이

사를 가거나 여행 중에 있더라도 본 

교회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아

이들도 주일학교에서 동일한 프로

그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

느 지역에 있더라도 “맥도날드 햄버

거”처럼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

게 된다.

2. 효율성: 한 명의 위대한 설교

자는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가령, 찰

스 스펄전이나 무디 목사가 동시에 

1,000개의 도시들에 설교를 하게 된

다고 가정해보자. 벽돌과 목재로 된 

예배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많은 사

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3. 선교 사역으로 재정 유도: 교회 

재정에서 아직도 가장 많은 비중은 

교회 건축이다. 그러나 위성교회나 

최소형교회가 들어선다면 건축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선교비나 선교 사역으로 사용된다. 

4. 전문화: 설교자는 한 번의 설

교로 모든 회중의 영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없다. 그러나 2062년에는 영

적 성장이나 소명에 대해서 모든 회

중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설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2062년 교회에는 새

로운 변화에 걸 맞는 역할이 필요하

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을 위한 사역

의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모든 최소형교회에는 평신도 

지도자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부분

이 남성들로 부부 단위로 사역하게 

된다.

▲예배는 모 교회를 통해 드리지

만 책임은 사역자대신 평신도에게 

주어지게 된다.

▲위성교회들은 처음에는 임대를 

통해 운영된다. 남성들이 여기에 주

도권을 가진다.

▲모 교회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

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설교에 대부분 만족을 느

낀다. 

▲소그룹 사역이 현재보다 더욱 

중요한 사역 도구가 된다. 왜냐하면 

예배가 송출되는 프로그램에 의존

하게 되다 보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

는 관계가 그립기 때문이다.

▲설교에는 만족하지만, 위성교

회나 최소형교회 교인들의 요구와 

필요를 위한 사역이 거의 “채플린”

에 부합된다.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

주고 관리하고, 소그룹들을 운영하

며 그리고 교인들을 더욱 더 예수 그

리스도에게 다가서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위성교회 최소형교회만 존재⋅평신도사역자 소그룹 증가

혜택 : 일관성⋅효율성⋅선교사역으로 재정유도⋅전문화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10/40창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으로 세계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덜 전파된 지역이며, 중국, 인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

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2년 11월 4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행사

의 일환으로 아시아복음선교회의 요하난 

대표는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하

난 대표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일 

예배시간 전체를 그들을 위한 기도 시간으

로 할애 하거나 아예 하루 전체를 기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에 세계 150개 국가에서 50만 개 이상

의 교회들이 참여했다고 세계복음주의연

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종교자

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요가라자(Godfrey Yogaraja) 사무총장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의 

홈페이지(www.idop.org)에서 밝혔다.

요가라자 사무총장은 특히 2012년 많

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

고 있는데, 부활절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수

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 희생을 당했고, 중국에서는 가정교회

들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받고 있

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죽임

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고 말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집트

의 기독교인들은 현재 정치적, 사회적, 경

제적 도전에 직면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날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

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요가라자 사무총장은 

역설했다.

<1면에서 계속>

역대 세계 강대국의 사례에서 볼 때 문

화가 저변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

한 강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

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또한 국제무대에

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는 중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

취시키고 국민적 결속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 중국은 소프트

파워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자

학원 수를 현재 390여개에서 2015년까지 

500개까지 늘리고 중국산 영화·드라마·서

적 등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적극 장

려하고 세계적인 미디어 공룡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통

해 전 세계에 중국문화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는 것

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사회갈등의 

심화로 인터넷 등에서 각종 불만 비난이 

폭주하면서 당국의 사회언론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기독교는 그래도 

중국 지도부의 개방과 관용 정책 혜택들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시에 엄격한 종교 정

책을 통해 제한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중국 

정부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서방에 가려진 중국 내부 사정을 

알리기 시작한 1997년 창립된 비영리단체

(China Source) 회장, 브렌트 풀톤(Brent 

Fulton)은 중국 권력 변화에 따른 기독교

에 미치는 파장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1. 중국 공산당이 막스-레닌주의나 마

오주의(毛主義)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

이고, 조직적으로 중국을 운영해나갈 것을 

말해주는 권력변화이다. 중국 크리스천들

이 시진핑 정권의 정책들을 따른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시진핑 시대는 중국 정권이 더 이상 

독재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시

대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인들의 

소리에 정부가 반응한다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 역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보장된 것

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정치적 중

립이다. 직접적으로 정권을 비판하지만 않

는다면 종교의 자유는 더욱 확대될 수 있

다. 그리고 출판 영역에서는 인터넷을 포

함해 엄청난 기독교적 내용들이 정부의 규

제나 검열 없이 쏟아지고 있다.

3. 시진핑 정권이 강조하는 교육개혁에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상당하다. 현재 의식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육 시설들을 설립하

며 네트웍을 결성하고, 외국 크리스천 교

육기관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녀들이 

중국 교육 개혁에 일조하고 있다.

4. 시진핑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

연코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 없이는 종

교의 자유나 합법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에서 기득권을 유지

하며 군소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 관

료와 중앙 정부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 부

패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은 2-3년내에 이

루어지지 않는다. 개혁과 정권 안정을 동

시에 유지하면서 중국을 이끌어가도록 크

리스천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

점이다.

결론으로, 중국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이 

이뤄지기 시작할 무렵 세계 기독교 미래학

자들은 중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의 흐름

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약 25년 전 펴낸 자신의 기념비적인 서적 

‘21세기 교회의 전망(Foresight)’에서 미

래 세계 기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10

가지 주요한 동향 중 하나로 중국 기독교

의 부흥을 꼽았다. 그의 이러한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기독교의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의 억압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속주의 등으로 

인해 그 힘을 잃을 것인지 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 부흥이 본격

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로

부터 지금까지 중국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

장해왔고, 당시 5천만 명 가량으로 중국 인

구 가운데 5%를 차지했던 기독교인의 수

는 현재 1억명 가량으로 8%로 증가했다. 

세계 인구로 볼 때는 전체의 약 2%에서 

5%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

에도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중국 기독교

는 성장할 것이고 전 세계에 퍼진 중국 화

교 네트웍을 통해 직접 선교에까지 전진하

는 선교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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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품에서 자유하라
시 82편

‘시편’은혜 나누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각자의 

성향대로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

에 따라 그 성향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

도 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혈육

의 부모에게서 어떤 천성적인 성품을 가

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

버지라 부를 때에 성령으로 새로운 성품

을 받습니다. 그것을 속사람(고후4:16), 새 

생명(롬6:4)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품을 사용해야 합니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지, 하나

님을 잘 믿어서 자기 소원대로 복 받는 그

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

키는 곳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란 

옛 사람에게서 점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

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

고 연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나

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성품으로 살

아가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성숙한 모습

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

리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성도들

에게 본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 관계 속에서 갖

게 되는 인격적인 충돌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은 죽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새로운 

성품을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살려 나가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때 사람에게는 아

픔이지만 그 아픔은 불행케 하는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껍질

을 벗고 나오는 아픔입니다. 마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산의 고통처럼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고통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것이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계산하라, 결과

적으로 너희에게 기쁜 것이다”(약1:2). 우

리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 악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 판단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

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와 대화하

는 가운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은 내게 필

요 없겠다. 내가 판단하면서 살면 되겠다’

라고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아

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또 이미 생각

이 잘못되어졌으니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굽어집니다. 즉 뇌물을 받은 사람

과 같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

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그 마음

이 굽어지고, 굽어진 마음으로 보니까 모

든 것이 다 굽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사람 안에는 바른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

의 판단이나 마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

십니다.

어떤 사람이 밉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

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중심으로 생

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새 생명, 성

령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는 성령의 힘으로 살 때에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오리가 

아니라 십리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마

5:41). 인간의 힘으로는 오리까지 갈 수 있

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십리까

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 오늘도 성령의 기

쁨으로, 은혜로, 웃음으로, 성령의 마음으

로, 열심히, 평강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나라는 존재

를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의 기운으로 살도

록 바꾸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

들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으로 살아

야 합니다. 수시로 훈련하여서 괴로울 때, 

무거울 때, 힘들 때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

님이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

장이 항상 뛰고 있듯이 그분은 내 생명으

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은

혜 위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돕고 계

시는 것을 나는  오늘도 믿으며 살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도, 기쁨도 

있고, 구원도,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

날 때 가져온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받은 그 성령

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

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풍성하게 거룩한 생명의 것을 받아 삽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복음주의연맹, 박해받는 크리스천위한 중보기도 관심 필요 밝혀

10/40윈도우, 기독교 박해 증가

시진핑 시대 출범...중국교회에 도움 

10/40창(window)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에 대한 박해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고 아

시아복음(Gospel for Asia)선교회가 밝혔다. 아시

아복음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10/40창 지

역의 14개 국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

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목

숨이 위협을 받고, 집이 파괴를 당하고, 권리가 침해

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있다고 아시아복음선교회의 

요하난(K. P. Yohanna) 대표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

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고

대로부터 인간의 모든 삶의 주제였

습니다. 철학과 사상, 사회와 윤리, 

종교와 신앙, 더 나아가 과학과 의

학까지도 행복이라는 주제에서 떠

나본 일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

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

위에는 행복해 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

상은 행복한 사람들로 보다 불행

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

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 입소스(Ipsos)가  한국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

문조사 결과 “현재의 생활에 만족

하느냐?”는 질문에 2%가 ‘매우 그

렇다’, 17%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의 81%가 현재의 삶에 대해 불만

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

요?

그 이유는 외적 환경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라별 행복만족도를 조사해봤

더니 수위에 오른 나라는 방글라

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등 

극빈국들이었습니다. 풍요의 나라 

일본은 44위, 미국은 46위입니다. 

행복은 조건과 환경에 의해 좌우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

추고도 불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

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결

코 외적 조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것을 소유

함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

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죄를 용서 받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인간

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

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 행복

은 의가 동반될 때 가능한 것입니

다. 도스토엡스키는 그의 작품 속

의 주인공의 입술을 빌려서 자주 

이런 말을 되풀이 합니다. “죄인에

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

거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

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

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마음의 평

안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

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부귀영화와 공명이 있다 하

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

다. 죄와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

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희 죄가 주홍 같을 찌라도 눈과 같

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 

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

님을 만날 때 인간의 모든 죄는 용

서를 받게 되고 죄와 죄책에서 해

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무

한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

쌍한 사람은 부모 없이 자라가는 

고아들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 없이 사람은 올바르게 자라

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

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원

시적인 무한한 고독을 앓고 있는 

존재이고 이 무한한 고독은 하나

님의 무한한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

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

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품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

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

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

나님을 만날 때 진리를 알 수 있

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먹

을 것과 입을 것 머무를 거처가 있

다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

닌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삶을 살

기위해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와

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가치기

준으로 해서 사는지 근원적인 진리

를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가 있

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아

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

도 한이 없다고 말했고 석가모니

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처자를 

버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출가했

던 것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

면 허무에 빠지고 탈선하고 인생

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인

생의 근원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

습니까? 모든 기계의 작동법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기본 진

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

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14:6에서 “내가 곧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께로 올자가 없

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진

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

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인생의 긴 방황을 끝

내고 55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

신앙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에 내 친구

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

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

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

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

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

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

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

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

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을 만남을 통하여 죄와 죄책의 문

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

면서 살므로  행복한 일생을 살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푸/ 른/ 초/ 장 

박정인 목사
(새마음 성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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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첫째 비결
신면기 10장 12-13절

우연한 사건이 먼 훗날에 한 줄

기 빛을 비추어 주는 경우가 있다. 

1983년 11월29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

다. 동양인의 모습 드로잉화가 경

매사상 최고가인 32만 4000파운

드에 팔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드

로잉화로서는 역대 최고로 비싼 

가격이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바로크 미술의 대가 루벤스(Peter 

Rubens1577-1640)이었기에 유

명세를 타게 된 점도 있었을 것이

다. 그런데 그 그림에 관심을 갖

게 된 점은 따로 있었다. 즉 그것

은 조선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루

벤스가 1600년경에 로마를 방문

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바로크 

화의 대가로 카톨릭의 위상을 회

복하고 고양하기 위해 웅대한 스

케일과 화려한 장식을 그림에 접

목시킨 사람이다. 그는 로마에 머

무는 중에 뜻밖에 동양인을 만나 

그를 스케치했다. 도포를 입고 두

건을 쓴 우리에게 친숙한 조선인

의 형상!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

데 루벤스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

하여 드로잉화로 남긴 그림, 그 그

림은 사백년 후 우리로 하여금 역

사적 호기심으로 화답하게 만들

었으니 우연의 사건은 놀라운 역

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싶

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본 결과 이태리에 코레아라는 성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

게 이태리에 우리나라 이름 코레

아라는 성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태리 남쪽 카탄자로(Catazaro)

에서 약34Km 떨어진 알비(Albi)

라는 마을은 코레아 성의 집성촌

이다. 그 마을은 코레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살

고 있다. 그곳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골이 깊어 우리의 시골과 비

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 교민회에

서 방문하여 교류를 하기도 했는

데 그들은 혈통이 같다고 무척 반

가워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

들도 우리처럼 매운 것을 좋아해 

맥주에 고춧가루를 넣어 마신다

고 하니 과연 매운 것을 좋아하

는 우리와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

는 걸까?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태리 

민간인으로 최초로 세계를 일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노예무역

상이요, 여행가인 프란체스코 카

를레티(Francesco Carletti 1573-

1636)다. 그는 아버지 안토니오

(Antonio)와 함께 파나마와 멕시

코, 컬럼비아, 페루, 인도와 필리

핀 그리고 중국을 거쳐, 1597년 

6월 일본 장기(長崎)에 도착하여 

이듬해 3월까지 그곳에 체류했다. 

당시 그곳엔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일본의 이차 침략) 때 한국

에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를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었다. 그 시장에

서는 보기에 딱한 정황이 연출되

곤 했는데 그는 거기서 노예 다섯 

사람을 샀다. 그는 노예들에게 세

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을 인도의 고

아(Goa)까지 데리고 가서 네 명은 

그곳에 풀어주고 한 사람 만을 데

리고 자신의 조국 이탈리아로 갔

다. 그를 피렌체로 데려가 공부를 

시켰고 자신의 이름인 안토니오

라는 이름과 코레아라는 성을 붙

여주었고, 이태리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 그 이후의 내역은 밝혀지

지 않고 있지만 코리아라는 성씨

가 이태리에 존재하게 된 시작이

었다. 그 성이 사백년 동안 핏줄

을 이어오게 되었고, 그중에 일부

는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

도 있다.

카를레티는 1708년 피렌체에

서 세계여행경험담(le sue espe-

rienze di viaggio in dodici Ra-

gionamento)을 책으로 출판했는

데 그 내용 중에 코레아에 대하여 

기록했다. 당시 조선은 극히 가난

하고 무력했던 나라였다. 그는 코

레아라는 나라가 자존심만 한없

이 높았다고 여행기에 삽입했다. 

일설에 의하면 코레아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조선인의 후예인

가를 조사했더니 그리스인의 후

예요, 코레아라는 비슷한 성이 있

다고 언급한 분도 있다. 그러나 그 

논리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뿐

이지 싶다. 알비 마을의 두오모

(Duomo) 성당 지하실에 묻혀있

는 유골들에 대한 DNA를 조사하

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그 주민

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확인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백년전 

노예로 끌려와 평생을 조국에 대

한 그리움과 한을 가지고 살아갔

을 우리 조선인 선배, 그 조선인

에 대한 그리움의 여백을 남겨두

는 것이 좋을 듯싶다. 어차피 지구

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들이 

아니겠는가! 

목양칼럼 

이태리에 첫발을 디딘 코레아노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Q: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에 늘 성령충만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왜 

성령충만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

장 18절의 성령충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밸리에서 김 집사

A: 영국의 17세기 신학자요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새

벽부터 밤늦게 까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선교회인 CCC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

도 현대인들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행16:31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메시지고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엡5:18

절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

으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CC 나사렛형제단의 모토는 “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를 강조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충만이 그렇게 중요하

냐하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자가 되는 것도 억지

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

전12: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신자의 입에서 절대로 예수

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절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롬8: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

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혹은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

베소서 5:18절의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주로 4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령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명령형입니다. 성령충만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불

복종입니다. 성령충만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전쟁터에 

총 칼 무장 없이 나가 맨주먹으로 무장한 적과 싸우겠다는 영적 무지

인 동시에 교만입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있습니다. 성

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충만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적

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

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차에 개스를 주입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충만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성령충만은 명령, 복수, 수동, 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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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지난 2010년도에 본 칼럼을 통해

서 ‘2012년 종말론’에 대하여 글을 

기고하고 그 허상에 대하여 조목조

목 설명한 적이 있다. 이제 마침내 

2012년 12월이 왔다. 2012년 종말론

의 핵심은 12월 21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지난 2년반 동안에 2012년 종말

론은 무시되기도 했지만, 영화 2012

년을 포함한 종말론적 재앙을 다룬 

영화들과 또한 그 일자가 가까옴에 

따라서 매스컴에 의하여 다시 각광

을 받고 있다. 크게 변한 것도 없지

만 다른 설명들과 가설들이 제시되

었을 뿐이다. 

요즈음에는 2012년 종말론과 관

계된 재난을 준비하는 산업들이 인

기가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종말론

적인 재난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었

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종말론적인 재난들을 직접 경험

하면서 앞으로의 재난에 대한 대비

를 해야 하겠다는 경각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2년의 종말론의 특징은 한 가

지 자료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

에 의해서 제시되는 종합적 종말론

이다. 그리고 이 종말론은 성경을 이

용하는 허황된 이단들의 주장이 아

니라 사회 및 과학 분야의 전문가라

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과

학적 종말론이다.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을 신봉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첫 번째, 가장 핵심을 이루는 주장

은 마야문명의 달력에 근거한 주장

이다. 마야력은 3개가 있는데 그중

에 하나는 기원전 3114년 8월 시작

해 기원후 2012년 12월 21일에 끝

난다. 지구는 6번째 태양이 사라지는 

날 종말을 본다고 한다. 하지만 마야 

탐험센터장은 “비석의 마지막 글자

는 훼손되어 해석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비석의 내용은 예언이 

아니라 7세기 실존했던 발랍 아하우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고 하였다. 

둘째로 2012년 종말론의 근거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다. 1982

년도에 로마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의 새로운 예언서가 발견되었다. 암

호 같은 그림 속의 어린양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희생양을 의미

하며 이것이 곧 지구의 종말을 뜻한

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발

생한 이후 즉 2012년에 지구가 종말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2012년의 종말론은 중국

의 주역의 예언을 근거로 한다. 2000

년 미국의 과학자 테렌스 메케나는 

주역을 수리적으로 분석해 시간의 

흐름과 64괘의 변화율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이러한 그래프를 ‘타임 웨

이브 제로(time wave zero)’라고 이

름 붙였다. 이 그래프는 어느 시점에

서 0이 되는데, 이 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한다. 

넷째로, 태양계의 감춰진 행성 엑

스(X)가 2012년 지구와 충돌할 거라

는 천문학적인 예측을 한다. 낸시 라

이더는 행성 X에 대한 예언을 하였

다. 니비루라고도 불리는 행성 X는 

3600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지구보

다 4배가 크고 기울어진 상태로 지

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

다. 니비루가 접근하면 지구의 자기

장에 의해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고 

남북이 바뀌는 현상도 올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로 태양 폭풍설이다. 저널

리스트인 로렌스 조셉은 “천문학자

들에 의하면 2012년-2013년에 태양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른다”고 주장

했다. 실제로 NASA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 매우 사납게 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태양 폭풍으로부터 지

구를 보호하던 자기장에 거대한 균

열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다. 실제로 지구에 자기장이 사라

진다면 핵폭발시에 방사능 오염이 

될 때처럼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100년마다 태양의 변동을 예상하기

도 했었다. 

최근에 News Scientists라는 과학

잡지에 바이블 코드를 연구한 사람

들이 새로운 발견을 발표했다. 바이

블 코드란 히브리 성경을 바둑판과 

같은 매트릭스에 넣어서 의미있는 

단어의 배열들을 찾아봄으로 성경의 

예언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이블 코

드로 보면 2012년과 관계된 단어들 

태양의 활동과 그의 재앙과 관계되

는 여러 가지 단어 무리가 발견된다

고 주장했다. 사실 이사야 30:26-27

의 문자적 표현은 달과 태양의 활동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는 표현도 있

다.  

여섯 번째로 인터넷 상의 모든 자

료들을 조합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

인 웹봇의 예언이다. 웹봇이란 전 세

계 인터넷상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 

핵심적인 단어들을 조합해 언어 엔

진을 통해 다양한 과정을 거쳐 주식

시장의 변동을 그래프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웹봇의 분석

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거부하였는데 그 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한다.

일곱째로 또한 일부 학자들은 수

마트라의 토바호에 있는 지구 최대 

화산이 2012년 폭발할 가능성이 크

다고 분석한다. 여덟 번째로 파푸아

뉴기니의 후리족 전설을 포함해서 

많은 토속 부족의 전설들이 2012년

을 종말의 해로 이야기한다. 그 외에

도 뉴에이지는 종말의 시간을 긍정

적 물질적 혹은 영적인 변화의 시간

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듯이 종말론

에 대한 세상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종말관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

다. 하지만 지금은 다니엘이 해석한 

느브갓네살이 본 신상의 표현을 빌

리자면 가장 마지막의 발가락 시대

이다.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이

고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해져 

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

조들이 세계적인 규모로 실현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금년에 동

부지역에서는 사상 최대의 폭풍이었

던 허리케인 샌디와 또한 잇따른 폭

풍을 동반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

다. 지금 우리의 세대의 전세계적인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환경적 변

화, 기후 변화, 정치적 역학관계 등의 

수많은 상황의 진행방향이 성경말씀

의 예언의 성취를 보는 시대이다. 과

거에 이런 때가 없었다.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은 성경

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더 팽배

하여진 감을 보여준다. 지난 2000년

도를 맞으면서 Y2K 소동으로 온 세

계가 뒤흔들렸다. 2011년의 헤롤드 

캠핑의 종말론도 실패로 돌아갔다. 

수많은 사교집단들의 종말론 예언사

건들이 실패했다. 그럼에도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이 성행하는 이유

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들이라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

움과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에 대한 이

야기는 주로 사교집단에서 시작되었

다. 그리고 하나가 실패하면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했다. 왜 끊임

없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리

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

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요

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었다.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 지난 Y2K bug의 재난설

도, 2012년의 재난도 역시 그런 맥락

에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반복되다가 보면 

이솝우화의 거짓말하는 소년의 모습

이 된다. 가짜들이 소란을 다 피워서 

이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주님의 재

림을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거짓

말로 아니면 비웃음으로 받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통째로 웃

음거리로 만들려는 사단의 교활한 

숨은 의도이다. 

이 시대는 2012년 12월 종말론의 

가설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예수님 재

림의 징조들이 그랜드 스케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

까워올수록 사단의 미혹도 극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

도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세계적 규모의 

종말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조가 된다(마

24장).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이다.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무장할 

때이다. 재림의 메시지를 희석하려

는 사단의 의도를 뒤엎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때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이

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

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계

22:7) 우리는 모두 재림신앙으로 사

도 요한의 고백을 드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2012년 12월 21일 세계 종말론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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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의 투

강 베 시 는 

슐 라 웨 시

의 남동쪽

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섬에 위치

해있다. 우타라(Utara)는 남쪽과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

한다. 그들은 월리오(Wolio: 또는 

부토네세-Butonese라고도 알려

진)와 무나(Muna)족과 가까운 이

웃이다. 투칸베시라고 부르는 그

들의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 속하며 시아시아(Cia-Cia)에 

매우 가깝다. 

15세기 즈음 조호레(Johore)로

부터 이주한 이민자들이 부탄왕국

을 세웠다. 이 왕국은 투강베시 섬

을 포함하며 라야(raja) 혹은 왕이 

통치했다. 1540년에 6번째 라야는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동시에 첫 

번째 술탄이 되고 그의 왕국은 술

탄왕국이 됐다. 부탄의 술탄국은 

1960년 마지막 술탄의 죽음 때까

지 독립을 유지했지만 이후 국세

가 약화되고 마침내 인도네시아와 

합병돼 섬의 전통을 잃게 됐다. 

삶의 모습 

투강베시 섬은 매우 기름지기 

때문에 이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주된 생산물은 옥수수, 

쌀, 카사바이다. 또한 많은 투강

베시족은 어부이며 어선 제조업

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

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업과 노동일을 찾아 먼 

섬까지 나간다. 그들 중 일부는 되

돌아오지 않았고 오늘날 투강베시 

고유 종족은 동쪽 인도네시아 도

처에 살고 있다. 

선원생활이나 제철, 조선업과 놋

과 은 제조업, 또는 밖에서 하는 과

격한 노동일은 남성의 몫으로 여

기며, 요업(도자기 제조)과 직조업

(옷감 짜는 일)과 음식 준비와 집

안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은 주로 

여성이 맡는다. 

가옥은 땅 위에 두꺼운 판자로 

짓는다. 지붕은 작은 판자, 나뭇

잎, 철로 만들며, 집은 몇 개의 창

문들만 있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실크와 면과 다른 옷감을 거래하

는 시장이 있고 또한 작은 상점들

도 있으며 행상인들은 다양한 물

품을 팔러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

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결혼은 일부

일처제이다. 부모들이 결혼을 정

하게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들

의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혼 후 남편이 자신들의 집

을 지을 때까지는 신부의 가족들

과 함께 산다. 아기는 양쪽 부모가 

동등하게 맡아 기른다. 

투강베시 사회에서 소년소녀들

을 위한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이

러한 강조가 그들의 융성한 문학

을 만들어 냈고, 저술활동을 통해 

책들을 쓰고 투강베시 문화의 한 

부분이 된 장시(長詩)를 쓰게 됐

다. 외국어 공부를 촉진시켜서 많

은 투강베시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신앙 

이슬람은 귀족에게 먼저 받아들

여졌다. 그들은 일반평민들과 함

께 그들의 종교적 지식을 나누긴 

했지만 매우 제한시킴으로써 시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의존적이 되

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오늘

날 투강베시 우타라 족의 95%가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이 마을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보호

하고 돕는 영들, 병을 발생시키는 

악한 영들과 수확의 영들과 수호

의 영들을 포함한다. 조상신들은 

그들의 살아있는 후손들이 조상

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도움

을 주거나 혹은 질병을 일으키기

도 한다고 생각한다. 투강베시는 

또한 자연을 신의 창조물로 여기

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한다. 

수피즘(Sufism, 이슬람교의 신

비적인 형태)도 투강베시족 사이

에 존재하며, 수피들은 명상으로 

알라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알라

로부터 직접 특별한 내적 지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힌두신앙이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

들이 윤회(輪廻)를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투강베시족에게는 그들의 언어

로 된 기독교 자료들이 없다. 또한 

현재 그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선

교단체도 없다. 여전히 중보와 전

도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 종족에

게 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 

             

인권문화진흥상 수상자에 투투주교 선정

유네스코가 29일남아프

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

투(81) 주교를 제3회 유네

스코-빌바오 인권문화진흥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국제 배심원단

은 투투 주교가 국가적·국

제적 단계에서 인권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

한 점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인권문제 해

결에 헌신한 점을 인정해 그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투투 주교는 민주적이고 인종차별 없

는 남아공 사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진

실화해위원회(TRC) 대표로서 국가 재건에도 공헌했

다”면서 “이는 갈등을 겪는 다른 사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투 주교가 비폭력을 외치

면서 차별과 부당에 맞서 용감하게 활동해 온 점도 

높이 평가했다.

투투 주교는 백인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 정권 

당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등 남아공의 민주주의 발

전에 이바지한 인물로, 지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로 꼽힌다.

시상식은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다. 투투 주교의 장녀 탄데카 

투투 갸쉬가 아버지를 대신해 수상할 예정이다. 유네

스코-빌바오 인권문화진흥상은 지난 2008년 스페인 

빌바오시(市)의 기부로 설립됐다. 유네스코가 격년

마다 교육·연구 면에서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

나 조직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중국 삼자교회 지도자 정광훈 주교 소천

중국 삼자교회 지도자인 정광훈(丁光訓) 주교가 지

난 22일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 인

터넷판은 “지난 22일 뛰어난 애국 

종교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정

광훈 주교가 향년 97세의 나이로 

중국 난징(南京)에서 사망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중국 CCTV는 3분

여의 리포트 기사로 그의 죽음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

오 총리 등 중국 최고위층 인사들이 그의 죽음에 깊

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장례식은 27일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거행됐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중국어판 위키백과에 따르면 1915년 출생한 정 주

교는 중국의 개신교 애국운동과 현대적 신학, 중국 

삼자교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기독교협

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정 주교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중국 난징연합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신학이 사회주의와 해방

신학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한국 및 세계 복음주의 신

학과 다르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또 그가 이끌었

던 삼자교회가 중국 내 가정교회와의 연합에 앞장서

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우심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중국어학과 교

수는 “그가 받은 교육이 사회주의사상 신학교육인 

데다 현 중국 정부 내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 삼자기독교계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정광훈 

주교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 이슬람영화 제작관여 7명에 사형선
고

이집트 카이로 형사법원이 28일 반(反)이슬람 영

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 제작

에 관여한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궐석재판에서 영화 제작과 관련된 콥

트교도 이집트인 7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카이로

의 그랜드무프티(이슬람 율

법해석의 최고 권위자)에 판

결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9

월 공개된 영화 ‘무슬림의 순

진함’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세계 이슬람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영화 제작자로 알려진 나쿨라 배슬리 나쿨라, 

전미콥트교협회 설립자 모리스 사데크 샤리드, 이 협

회 대표 나빌 아디브 바사다 등이 신성을 모독하고 

파벌주의를 자극해 국가 통합과 사회 평화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7명 중 5명은 미국에 살고 있

고 1명은 호주에, 다른 1명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미국 온라인 공교육 인기

미국에서 ‘온라인 스쿨’이 

무너진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학교

는 학생이 시험으로 학업 능

력을 평가받는 등 교실을 오

프라인에서 인터넷 공간으

로 옮겨놓은 것 말고는 일반 학교와 별반 다른 게 없

다. 성적 우수자와 예체능 특기자 등 일반 공립학교

를 다니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학생이 주로 다

니고 있다.

신체장애를 지닌 학생과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

를 당한 학생의 안식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과정도 온라인 

학교가 지닌 최대 장점 중 하나다. 

이 학교는 공립학교인 만큼 연방 교육부와 주정

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전국 규모의 영리 교

육업체들이 수업 등 학교 운영을 관장한다는 점에

서 내용적으로는 부자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와 

비슷하다.

과목마다 최고 수준의 전담교사가 배정돼 다양하

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생들로선 선택

의 폭이 매우 넓다. 이런 잇점 때문에 공교육 수준이 

낮은 주에서 온라인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해마다 미국의 공교육 평가에서 바닥권을 면치 못

하는 조지아 주에선 ‘조지아 사이버 아카데미’ 등 온

라인 공립학교에 1만5천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고 

28일 애틀랜타저널(AJC)이 전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온라인 학교가 학생의 ‘사회

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성격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왕따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아동심리학자는 “왕따 해결책은 도망가지 않고 

가해 학생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학적 변화가 한국인 정체성 변화시켜”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가 한국인의 정체

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NYT는 귀화인으로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새

누리당)의 예를 들어 이 의원의 당선이 한국 현대사

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

했다. 10년전만 해도 한국은 교과서에서 `한 핏줄’, `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다인

종 사회로의 변화 국면을 맞고 있고, 이에 따라 `한

국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는 것이다.

NYT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

로 농촌 남성과 결혼하는 동남아시아 여성의 급격한 

증가를 들었다. 한국의 결혼 이민자 수는 2007년 12

만7천명에서 지난해 21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 등 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 온 여성

들이다. 새로 결혼하는 10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했

다. 전체 학생 수는 4년 전에 비해 100만명이 줄었는

데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매년 6천명씩 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출신 노

동자들이 급증했다. 2007년 26만명이던 외국인 노동

자는 지난해 55만3천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수

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 의원은 “

한국에 다문화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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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투강베시 우타라(Tukangbesi Utar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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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CC의 신학적 문제

1) WCC신학분과위원회: 상황

화 신학

필자가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자주 WCC에 대하여 듣던 이야기

는 “WCC는 세 개 분야의 주도권

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WCC 조직체, 재정, 신학교육 주

도권이다. WCC에 속한 유럽과 북

미 신학교들은 1970년 전에 벌써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된 지 오

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에큐메니

칼 신학을 제3세계 신학교에 전

달하기 위하여 WCC 신학분과위

원회 TEF(Theological Education 

Fund)가 1970-1977년 동안 “상황

화”(Contextualization)를 강조하

는 “The Third Mandate: Contex-

tualization”라는 간판을 내걸고 5

백만 달러의 신학교육 원조금을 마

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재정적으

로 후원하였다. 

아시아신학자들이 TEF 장학금

을 받고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

하게 되었고 WCC에 속한 신학교 

도서관에 무료로 자유주의 신학

서적을 보급하였다. 필자가 1970

년 ATA총무로 사역을 시작할 때

는 WCC에 속한 신학교들은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학자도 많았

고 도서관에는 40,000-50,000권의 

신학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반면에 복음주의 신학교는 수는 많

은데 학문적 자격을 갖춘 교수들도 

드물었고 도서관에는 신학서적도 

얼마 없었다. 에큐메니칼 신학교들

은 동남아시아의 ATESEA, 인도의 

Serampore College Accreditation

를 통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복음주

의 신학교들은 인가도 없이 학사,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었다. 결과

는 복음주의 신학생들이 자유주의 

신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

었으며 에큐메니칼 신학교에 학생

들이 몰리게 되었다.

 

2)아시아교회의 신학적 문제

아시아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다. TEF의 상황신

학은 아시아의 신학교에 홍수같이 

침투하고 있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제3세계 상황에 따

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종차

별이 심한 남아공 상황(Apartheid)

에서의 복음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이 복음이며, 빈부의 격차가 심

한 남미 상황에서의 복음은 빈부격

차를 없이 하는 것이다. 아세아의 

상황신학은 아세아의 전통종교와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서 혼합주의며 종교다원주의 신학

을 강조하였다. 

필자가 ATA 총무로 14차의 

ATA 신학자 토론회를 마련하며 

WCC 신학의 문제점과 신학교육에 

대해 두 분야를 다루었다. 

첫째로 WCC의 종교대화분과위

원회(총무 Dr. Stanley J. Samartha

와 Dr. S. Wesley Ariarjah)를 통하

여 종교다원주의를 추진하였다. 아

시아에서는 “아시아 신학”이 등장

하였다. 예를 들어, 태국신학교에

서 가르치던 일본 선교사, Kozuke 

Koyama(전 ATESEA총무-싱가포

르)의 “물소신학”(Water Buffalo 

Theology), 대만의 송청선 박사의 “

제3눈신학”(Third Eye Theology), 

이종용 박사의 “음양신학”(Ying 

Yang Theology)은 예수그리스도

의 유일성을 부인하였다. 

송 박사의 “제3눈신학”은 예수의 

가르치심을 3개의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제 1각도는 초대교회

에서 받아들였던 신앙이며 제 2각

도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서구교

회가 전했던 메시지이며 제 3각도

는 복음이 아세아의 종교와 상황에 

적응하는 종교다원주의 적인 메시

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EF가 주장하는 상황신학은 정

통적인 선교사가 여러 선교지 상황

에 맞는 “토착화 방법”(Indigenous 

Method)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초과해서 복음 자체를 상황화 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복음

이 변질된 신학이 아시아 신학교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필자는 ATA를 통하여 1982년 

8월 충정로에 있는 아세아신학대

학(ACTS)에서 상황신학에 대한 

“ATA 신학자토론회”(신학자 60

명)를 가졌고 곧 이어 “제3세계 복

음주의신학자 토론회”(아시아신학

자 30명, 아프리카신학자 15명, 남

미신학자 15명)를 개최하였다. 복

음주의 입장에서 TEF 상황신학을 

비판하며 복음주의적인 상황화에 

대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

ration)을 선포하였다. 필자는 그때 

2개 신학자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

문을 편집하여 “The Bible & The-

ology in Asian Contexts”(1984, 

404p)를 출판하였다.

두 번째의 신학적 이슈는 예수그

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해방신학”과 “오늘의 구

원” 신학과 사회복음으로 전환시

킨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김용복 박사

의 “민중신학,” 또한 인도의 M. 

M. Thomas(WCC Vice President, 

United Theological College 학장, 

Bangalore)가 쓴 “Salvation and 

Humanization”(1971)은 복음을 

인권주의, 반  빈부격차, 사회복음

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WCC 

인력, 선교, 재정자원을 수평적인 

사회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그리스

도를 통한 영적구원의 메시지를 무

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비 성서적인 신

학을 대항하여 ATA신학토론회에

서 발표된 논문을 편집하여 8권

의 책을 출판하였다. 그중의 3개

(Bible & Theology in Asian Con-

texts,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God in Asian 

Contexts)는 신학교 교과서로 사

용되었다. 2010년 8월 ATA 40주

년 신학자 토론회가 홍콩에서 열

렸을 때 200여명 복음주의 신학자

가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ATA는 필자와 다른 두 ATA 총무 

공동으로 40년의 ATA역사를 기록

한 책을 출판하였다(Bong Ro, K. 

Gnanakan, J Shao. New Era, New 

Vision, 2010, 186p.).  

1973년 방콕에서 WCC 주최로 

열렸던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 집회는 새로운 구원관을 

선포하였다. “오늘의 구원”의 메시

지는 어제의 영혼구원이 아니라 “

사회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풀

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Arthur 

Glasser박사는 이 방콕 모임에 참

석한 후 필자가 가르치고 있었던 

싱가포르 신학교에 와서 보고하기

를 “뉴욕에 있는 NCC의 대표인물

이 말하기를 ‘오늘의 공산주의 중

국은 미국보다도 더 복음화 되어 

있다’”고 하였다.

1995년 인도복음주의협의회

(Evangelical Fellowship of In-

dia-EFI) 총무인 Francis Sunder-

araj 박사가 매년 모이는 EFI 컨퍼

런스의 주강사로 필자를 초청하였

다(필자는 그때당시 양평의 ACTS 

교수로 있었다). 인도의 Pune 도시

에 있는 Union Biblical Seminary

에서 모였는데 인도교역자 약 200

명이 참석하였다.  Sunderaraj 박

사는 필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

였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Ban-

galore에 가서 인도의 제일 큰 

Church of South India 에큐메

니칼 교단 목회자들의 집회에 참

석했습니다. 아침 경건시간에 한 

목사님이 성경과 힌두교 경전인 

Bhaghaba Gita를 읽고 말씀 전하

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인도 교

회 복음주의 목사님들,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번에 한국의 노봉린 교수를 초청한 

이유는 한국교회의 열정적인 기도

와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

라운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 듣기 

위해서 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인도의 대 교단들이 교회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이러

한 종교다원주의신학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며 힌

두교인에게 전도할 필요성을 상실

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외에 WCC에 속한 대 교단의 

신학적 문제는 동성결혼을 승인하

는 도덕적 문제이다. 미국의 대 교

단에서는 2000년대부터 동성결혼

을 본격적으로 승인하기 시작하였

다. 성공회의 Gene Robinson 목사

는 동성애자로 2003년 감독으로 

취임되었고 다른 교단들도 줄을 이

어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반젤리컬 루터란 교회(Evan-

gelical Lutheran Church)와 유

나이티드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United Church of Christ)(2005

년), PCUSA (2011년). 현재 미국감

리교(UMC)내에서 동성결혼 찬반

의 그룹이 열렬히 논쟁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많은 교인들

이 그들의 교단으로부터 탈출하여 

다른 복음주의 교회로 전환하는 상

황에 이르렀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교회와 WEF, WEA, 로잔운동 (2)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WCC, ①조직체②재정③신학교육 주도권 갖고 상황신학화

물소신학, 제3눈신학, 음양신학 등으로 종교다원주의 주장

십자가-부활-구원을 해방신학, ‘오늘의 구원’신학, 사회복음으로 전환

특/ 별/ 기/ 고



성품칼럼

성품리더십(13)-창의성 리더십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창의적인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

다. 이런 창의성이 세상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게 했고 많은 사

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었습니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

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창의

성 있는 자신의 장점과 개성을 살려 자신만의 목소리와 모습을 드러

내며 즐거워합니다. 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하기를 두

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

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이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

너(Howard Gardner)는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창조적인 인물 

7명을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존중감이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집중력, 그리고 열정

이 있습니다. 

셋째, 성품이 단순하고 천진성이 있으며 반면 자신의 새로운 생각

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원숙함이 있습니

다. 모든 사물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며 질문이 많고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감정들을 생산적으로 

풀어 낼수 있는 원숙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 자신만의 세계가 있으며 한 명이상의 지지자 혹은 멘토가 있

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기발한 생각들을 이해하며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지지자 역할의 멘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창

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주류보다 경계인으로 남아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보통 10년 주기로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오랜 시

간을 집중하며 자기를 연마하는 힘을 소유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처음 10년은 자기 분야를 통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그 후 급격한 도약을 이루면서 10년을 주기로 자

기가 이룬 세계를 세상과 연결시켜 의미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인

답니다. 

이렇게 창의성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보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습

니다. 부모가 자녀를 창의성 있게 바라보면 자녀가 창의성을 말살시

키며 자기 의지가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조건없이 수용해주고 사랑해 줄때 그들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며 자녀와 깊은 감정적 교류를 맺는 친밀한 부

모가 되어주면 자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하는 열정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자녀의 새로운 생각을 인정해 주며 인지적인 뒷받침을 제공해주

는 부모로 인해 자녀의 창의성이 꽃이 피게 됩니다. 자녀에게 들려주

는 말 한마디, 자녀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

어 높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고 지시하는 그

런 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의 창의성이 보이기 시

작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창의성있는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

는 부모들이 먼저 또 다른 시각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창의성으로 가득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떠돌아다니며 수렵과 채

집을 하다가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발달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는 류의 설명은 교과서나 미디어에

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이야

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

들을 사실로 믿고 있다. 성경을 믿

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예외

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

이 사실일까?  이런 설명은 성경에

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1. 최초의 농업

진화론적인 역사학자들은 지역

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경의 시작

을 신석기 시대인 BC 1만년경이라

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라크 남부 지역의 수메르인

들(BC 9천5백년 경)이 최초로 농경

을 시작하였고, 인도(BC 7천년 경), 

이집트(BC 6천년경), 중국(BC 5천

년 경), 중앙아메리카 (BC 2천7백

년 경) 등으로 전파되어 퍼져나갔

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다른 이런 

고고학적인 정보들은 글자가 고안

되기 이전의 것일 뿐 아니라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가정”한 연

대측정법이므로 절대적인 신뢰를 

두기 어렵다. 현재 탄소 14의 비율

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먼 과거일수록 훨씬 더 오래된 연대

가 나온다. 예를 들면 약 4500년 전

인 노아홍수 당시 생물체는 약 5-6

만년, 홍수 이후 생물체에서는 7천

년-3만년 정도로 측정된다. 또, 고

생대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지층

에 들어 있는 석탄들에 들어있는 탄

소 14의 비율이 동일하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시대는 수억년 

간의 실제 시대가 아니라 동시대인 

것이 확실하다(그 시대는 1년이 채 

안 되는 노아홍수사건의 결과로 만

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보다 긴 이 연대들은 믿을 수 

없는 연대들인 것이다. 

그러나 농경 문명이 수메르 지역

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

서는 조금 늦게 발견된다는 순서는 

어느 정도 믿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이동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최초의 사

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와 과일

을 음식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

다. 범죄한 첫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농업이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

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

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3:17b-19). 그러므로 

농업은 인류가 오랜 기간 수렵(사

냥)과 채취를 하다가 정착하면서 이

룬 문명이 아니라 맨 처음 사람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피를 흘리는 

사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아니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도 

농사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창4:2).

2. 최초의 가축

진화론적인 세상 정보에 의하면 

약 1만2천년 전 신석기 시대에 최

초로 개를 가축화 하였고 이어서 소

가 1만년 전 그리고 염소, 양, 돼지

는 약 8천년 전, 말은 약 3천년 전에 

그리고 칠면조는 16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정보근원에 따

라서 그 순서와 시기가 차이가 있

는데 이는 그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또, 앞에

서 언급했듯이 연대측정치들은 절

대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공통적

인 주장은 이 동물들이 원래는 야

생이었는데 ‘가축화’라는 과정을 통

해 지금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일부 가축

은 처음부터 가축으로 창조되었다. 

창조 6일째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

더라”(창1:25)라고 가축과 일반 짐

승을 구분하셨다. 또, 아담의 아들 

아벨은 이미 양을 쳤으며(창4:2), 

가인의 7세손인 야발은 유목생활하

며 가축을 치는 첫 조상(창4:20)이

라고 기록되었다. 아벨이 야발보다 

먼저 양을 쳤는데도 야발을 가축치

는 자의 조상이라 한 것은 상업적 

목적이거나 고기를 먹기 위한 최초

의 축산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아가 방주에 실은 동물들 명단

에도 가축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창

7:13-15; 8:1). 또, 원래 창조된 모

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적어도 인류의 범죄사건 전

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도 않

았다(창1:30). 그러나 노아홍수 후

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이때에도 가

축만은 예외로 하셨다(창9:2).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물

들을 다스릴 권리와 능력을 주셨으

므로(창1:26, 28) 사람들은 이 가축

들 외에도 다른 야생 동물들을 길

들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동물

이 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화론자

들뿐 아니라 많은 창조론자들도 개

의 조상으로 (방주에서 나온) 늑대

를 지목한다. 

진화론자들은 늑대의 가축화 과

정의 핵심을 돌연변이(mutation)로 

해석하려고 한다. 돌연변이가 진화

(evolution)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

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

하면, 늑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를 사람이 돌보는 과정에서 돌

연변이가 일어나 사람에게 유익한 

특징이 나오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

으면 도태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계속하여 현재의 온순한 개

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우를 길들인 한 실험에 

의하면 불과 2-3세대 만에 공격성

이 약하고 길들여진 여우가 나타났

다(Bioessays. 31 (3): 349-360). 이 

실험 결과는 가축화가 오랜 기간이 

필요한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 아

니라 기존에 존재해있던 유전정보

의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 

결과로 갑자기 나타난 변이(varia-

tion)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 때 과학자들이 돌연변이를 통해 

동식물을 개량하려는 시도가 있었

지만 그 시도들은 철저히 실패했다. 

현재 식물과 동물의 육종에는 유전

자 재조합의 결과를 인공적으로 선

택하는 변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가축화 과정에서는 생식 가능 

기간이 길어지거나, 외형이 다양해

지거나,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

기도 하는데 돌연변이나 유전정보 

재조합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현상 때문이다.

모든 가축이 원래는 야생이었는

데 사람이 길들인 것이 아니다. 어

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축으로 창조하셨다. 사람들을 위

해!

3. 진화의 반대는 성경 

진화론 즉 진화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다. 그러므로 진화의 반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진화론적인 역사를 마음에 담

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

해할 수 있을까? 정말로 복음을 필

요하다고 느끼게 될까? 역사적 사

실 중에서 진화론이 가장 부인하는 

역사는 창세기 1-11장이다. 사람이 

누구인지, 복음(창조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는 절대적으로 이 창세

기 1-11장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

고 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깊

이도 창세기 1-11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화는 교회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

진화론적인 농업의 기원과 가축

의 기원을 갖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성경

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객관적

인 과학을 통해서 판단할 때 진화

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탄소 동

위원소 연대 측정치들을 보거나, 진

화론에 비해 아주 짧은 인류의 문명

역사를 보아도 구석기-신석기-청

동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씰라는 두발가인

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창4:22). 

바벨탑사건 이후 흩어져 살면서 다

듬어지지 않은 석기를 사용한 사람

들이 있었고, 좀 더 다듬어진 석기

를 사용한 사람들,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동시에 존

재하였던 것이다.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시어 농업

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언제나 

가깝게 있도록 가축들을 창조하셔

서 축산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

려는 창조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희생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

기 자녀(하나님 형상)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화목제의 어린양으로 오

신 창조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

고 환영합니다!

ailforwschoi@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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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축산업은 창조 때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배려

돌연변이 통한 동식물 개량시도는 완전 실패 



메릴랜드 버톤스빌에 위치한 새소

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가 지난달 

18일 추수감사주일에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 이사장 배현찬 목

사)에게 1만2천 달러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본 교회 여선교회(회장 

김미영 권사)가 구제선교를 위해 개

최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기아대책 사무국장 정승호 목

사에게 전해졌다. 

이날 안인권 목사는 설교를 통해 “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수장절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수장절은 하나

님께 때와 장소, 물질과 사람을 통한 

순종의 절기”라며 “마지막 사람 고

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베품과 나

눔으로 실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목사는 온전한 추수감사

절의 의미를 실천해 준 새소망교회

에 감사를 전하며 “헌금은 국제기아

대책 한인본부(KAFHI)가 후원하고 

운영하는 캄보디아 에이즈고아원 

아이들의 침구교체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AFHI는 10주년을 맞아 설

립과 발전에 공헌자로 선정된 안인

권 목사와 새소망교회에 감사공로

패를 전달했다. 새소망교회는 그동

안 주요 긴급구호(인도네시아 쓰나

미, 미얀마 나르기스, 아이티 대지진 

등) 때마다 바자회를 통해 구호헌금

을 마련해 국제기아대책에 총 5만여 

달러를 전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

회(OCKCA 회장 손찬우 집사) 제33

회 정기총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

장에 박우진 집사를 선출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박우진 집

사는 “본 연합회가 나가야 할 3대 

비전이 있다. 첫째 우리의 본래 사

명인 전도 선교에 힘쓰겠다. 할 수 

있는 한 전도와 선교사역을 통해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 다

하겠다. 둘째, 교회연합과 화합을 

도모하겠다. 미자립교회를 위해 훈

련, 구제, 봉사활동을 할 것이며 대

형교회와 중소형교회 그리고 협력

업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셋째, 

청소년 선교에 힘쓰겠다. 1세와 1.5

세 그리고 2세대 함께하는 성가제, 

체육대회 등 만남의 장을 열어 축

제의 장으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진행상

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공지하겠

다”고 당선 비전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

는 손영혜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서양훈 이사가 대표기도를, 이자용 

목사(자문위원)가 ‘아름다운 꿈을 

이루자’(민14:1-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주도진 목사(자문위

원)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정기총회는 손찬우 

회장 사회로 시작, 엄재선 장로(이

사장)의 개회기도, 회원호명, 전회

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

계보고가 이어졌다. 잠시 정회 후 

시작된 회의에서 회장선출 및 인

준, 신임회장 인사, 신안건 토의 등

이 있었으며 신임 박우진 회장의 폐

회선언으로 마쳤다. 

한편 부회장과 신임 임원단 선출

은 내년 1월 이사회 정기총회 때 하

게 된다.                 <박준호 기자>

제33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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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과 히스패닉 연합 초청부흥

대성회가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주

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

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교회성장

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남가주기

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

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주최로 열

린 첫날 집회는 히스패닉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배우 송채환 집사의 

간증, 나성순복음교회 찬양팀의 경

배와 찬양,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

회 담임)의 기도로 이어졌다. 

이어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협회

장)의 사회로 부흥회가 시작돼 박희

민 목사(대표대회장)와 넷즈 고메

즈 목사가 대회개회사를 했다. 

박희민 목사는 “이번 집회로 미국

의 영적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의 새

로운 불이 지펴지기를 바란다. 미

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다. 청

교도의 신앙과 영성이 사라지고 있

다. 이럴 때 한인교회와 히스패닉교

회가 연합해 영적각성운동과 부흥

운동을 회복시키길 원한다”고 말했

다. 

넷즈 고메드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다. 추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셨던 부흥의 물결을 받아

야 한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

실 것을 기대하고 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신승훈 목사와 후

완 마르티네즈 목사가 환

영인사를, 남가주장로성가

단이 특송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영

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

회 담임)는 ‘성령의 시대’(

행19:1-7)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우리는 성령의 시

대에 살고 있다. 주님의 역

사가 이곳에 임하게 되길 

기대한다. 성령충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하

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

하고 계신다. 이번 집회동

안 성령충만 받고 돌아가

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의 헌금기도, 히

스패닉찬양팀의 헌금 특송으로 이

어졌다. 또한 특별기도의 시간은 이

성현 목사(드림교회), 김영빈 목사

(세계비전교회), 오스카 라셀라 목

사, 헤럴드 케이세도스 목사가 인도

했다. 예배는 변영익 목사(남가주교

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용덕 목사(OC교협이사장)의 사

회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는 히스패

닉 찬양팀과 주님의영광교회 찬양

팀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으며 박

효우 목사가 기도, 송정명 목사(LA

성시화운동 대표회장)와 미구엘 콘

쿠안 목사가 대회개회사를,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 상임회장)가 환영

인사를, 나성영락교회 성가대가 특

송을, 그리고 홍성욱 목사(안양제일

교회 담임)가 ‘어느 숲속 이야기’(삿

9:7-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

다. 이날 집회는 박희민 목사(나성

영락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열린 

목회자 대상 교회성장세미나는 박

기호 목사(풀러선교신학원장) 기도 

후 박희민 목사(대표대회장)가 환

영인사 및 강사소개를 했다. 이어 

열린 특강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

복음교회)가 ‘4차원의 영성’, 홍성욱 

목사가 ‘교회성장과 전도’. 민경엽 

목사가 ‘교회 목회계획’, 이태근 목

사가 ‘교회지역 섬김사역’이라는 제

목으로 각각 세미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제24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

의 축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

랑하세요’(갈6:14)라는 주제로 지

난 1일 오후3시 ANC온누리교회(담

임 유진소 목사)에서 성황리에 거행

됐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

고 온누리교회를 가득 메운 가운데 

시작된 이날 축제는 이름그대로 장

애인들에게 흥겨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종일관 축제분위

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7가지 테마가 있는 

프롬파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

가자들은 심슨, 백설공주, 슈렉 등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분장한 봉사

자들과 함께 게임하며 사진도 찍는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들 봉사자들은 찬양팀으로 나서 함

께 찬양을 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시간에 찬

양, 바디워십 및 수어찬양, 본 교회 

김태형 차세대 담임목사의 말씀선

포, 마가렛 이 찬양사역자의 특송으

로 이어졌다. 그리고 저녁만찬이 있

은 후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사랑의 축제는 ANC온

누리교회가 주관하고 나성영락교

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은혜한인교

회, 베델한인교회, 사랑의빛선교교

회, 선한청지기교회, 인랜드교회, 에

브리데이교회 등 25개 교회와 아시

아발달장애서비스, JOY장애인선교

회, 한미특수교육센터 등 11개 단체

가 참가했다.
<박준호 기자>

국제NGO 구호단체 월드쉐어(디

렉터 양 윤 목사) 금식(The Fasting)

팀에서는 금식을 통한 이웃사랑 실

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운동은 △금식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내 이웃의 아픔을 교

회와 성도들이 알도록 전하며 △현

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목

소리를 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

부짖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자녀

들이 본 캠페인을 통해 고통과 어려

움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

리고 자녀들을 통해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금식과 나눔을 통해 교회

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며 파괴

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역

사가 일어나도록 하기위해 실시하

고 있다. 

월드쉐어의 김희기 팀장은 “우리

가 매일하는 식사 중 하루 한끼 혹

은 1주일에 한끼 정도 금식을 통해 

지출되지 않은 식사비용을 이웃사

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웃사랑을 실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

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와 개인은 

2013년 2월까지 월드쉐어로 신청을 

하면 헌금봉투와 포스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The Fasting의 모든 후원금은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본 캠페

인이 지정한 사업에 사용되며 모든 

캠페인의 결과는 2013년 언론매체

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세한 문의는 (213)784-3227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쉐어>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은

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는 대만 목회자 7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는 북미주에 거주하

는 대만 목회자들이 한인교회의 급

성장과, 한인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배우고, 들을 수 있었

을 뿐 아니라 은혜한인교회 선교비

전에 대해서도 듣게 되는 시간들로 

구성됐다. 특히 동 교회가 새신자 정

착을 위한 프로그램인 GRACE EN-

COUNTER를 집중적으로 강의함으

로 팀 멤버들의 헌신과 수고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강사로 선 한기홍 목사는 첫날 저

녁 강의시간을 통해 ENCOUNTER

의 주말수양회를 그대로 적용하기

도 했다. 

한편 27일 동 교회 새벽예배에는 

대만 목회자들도 함께 예배드림으

로 한국교회의 끊이지 않는 새벽 기

도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차이니스/아메리카(chinese/

america) 목회자들의 목회자 사역 

논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감한 

이번 세미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영적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차이니스/아메리카 교회가 될 수 있

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을 받기도 했

다.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크리스천 공연기획팀 믿는사람들

(운영자 제레미박, 폴 황)이 오는 18

일(화) 오후 7시30분,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 카페베네(마당몰 1층)에

서 “믿는사람들과 함께하는 홀리윈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루돌프 사슴

코를 찾아서’”의 막을 올린다. 

믿는사람들이 진행하는 홀리윈 

콘서트는 청년찬양사역자들을 무

대에 세워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뮤지션의 재능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지난 10월 

30일 ‘첫 번째 이야기’ 공연을 가스

펠하우스에서 가진바 있다.

이번 두 번째 공연은 연말 시즌

에 맞춰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진행

된다. 출연진은 랜디김 빅밴드, 조셉

윤 밴드, 앨리스신&클라라김, 김성

아 전도사, 강현선&박수진, 우성영(

피아노 반주 김지연), 피아니스트 강

혜정, 최윤영 씨 등이 출연하고, 특

별게스트로 스키드로 밴드가 참가

한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서는 캐럴

은 물론 평소 찬양사역자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들을 들을 수 있다.

특별게스트로 참가하는 스키드로 

밴드는 NGO단체인 월드쉐어를 통

해 결성된 노숙인 찬양밴드로, 특유

의 소울 보이스로 은혜로운 이야기 

등을 무대를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

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특별 베네핏 

행사가 함께 진행되며, 공연 중 자유

롭게 모금된 성금 전액은 NGO 단체 

월드쉐어가 진행하는 ‘아프리카 어

린이들에게 성탄선물 보내기 행사’

에 사용된다. 공연 입장은 무료. 

믿는사람들은 남가주 지역 청년

언론인들이 주축으로 모인 공연기

획전문그룹으로, 매달 홀리윈 콘서

트는 물론, 크리스천뮤지션 오디션 

프로그램, 문화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peoplesingod.org

를 참고하거나 이메일 

peoplesingod@gmail.com

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미국 영적각성과 부흥 회복하자”

신임 박우진 회장 3대 비전제시
새소망교회 KAFHI에 1만2천불 전달
여선교회 주최 구제선교바자회 통해 기금 마련

한인/히스패닉 연합 부흥대성회 성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제24회 발달장애인위한 사랑의 축제 성황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제24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축제에서 애니메이

션 케릭터로 분장한 찬양팀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흥겨운 찬양을 부르고 있다

월드쉐어, 금식통한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

은혜한인교회에서 대만 목회자 70여명 참석

제3기 북미주 Chinese/American교회성장 세미나

18일 카페베네, 믿는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홀리윈 콘서트 ‘루돌프 사슴코를 찾아서’

한인과 히스패닉 연합 부흥대성회 첫날 

집회에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33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이사회(이사장 이수일 장로)가 지

난 3일 저녁 뉴욕신광교회(담임 한

재홍 목사)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이대연 장로(뉴욕

은혜교회)를 선임했다. 대표 최예식 

목사(뉴욕복된교회)는 연임됐다. 

지난회기 뉴욕교협이사장을 역임

했던 신임 이사장 이대연 장로는 “

준비되지 않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자라

는 부분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현 뉴욕목사회 회장이기도 한 대

표 최예식 목사는 “목사회 회장 된 

것이 청소년센터를 활성화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

이고 “청소년센터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이 소문나 영향력이 있는 기관

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다.

AYC 학원사역부 사역(Life To-

gether Ministries)은 6개 학교 사이

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

에는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롱스, 롱

아일랜드 지역에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한재홍 목사는 청소년센터의 두

가지 이슈(서니사이드 셀터와 전 학

원사역부 통합문제)에 대해 보고했

다. 셀터는 92만 달러에 계약 중이

며 상태이며 현 교협건물 판매금과 

합해 교협활동과 청소년사역에 적

당한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보고

했다. 전 학원사역부(위원장 양희철 

목사/디렉터 최지호 목사)와 통합

문제는 실무진에서 손발이 맞지 않

아 지체되고 있다며 해외에 나가있

는 양희철 목사가 1월중 귀환하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스앤

패밀리포커스(대표 이상숙 전도사)

도 청소년센터 우산아래 사역을 협

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3년 예산 28만 

달러를 통과시켰다. 2012년 결산은 

수입 364,030달러, 지출 371,309달

러로 보고됐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정부 펀드를 

받기위해 7월부터 시작한 회계연도

를 뉴욕교협과 같이 10월부터 시작

하기로 결정했다. 차이가 나는 3개

월은 특별회계로 취급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교회(제자회)(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가 주

최한 ‘개척교회 설립지원 및 융자제

공 설명회’가 지난 3일 플러싱 금강

산 식당에서 열려 뉴욕일원의 목회

자들에게 교회개척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뉴처지 담당 사역자와 메트로폴

리탄 지역 지방회장, 한인 관계자들

이 참석한 이날 교단 측은 교단 소

개와 교단 가입 절차, 교회개척 절

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입하려면 일단 

교단을 옮겨야 하는데 그 절차는 사

목위원회와 인터뷰, 교단역사 과목 

이수 등이 필요하며 지원서를 제출

하게 된다. 그 후 교회개척 소명 확

신과 객관적 능력 확인을 받고 훈련

에 들어간다. 

이 훈련은 일대일 코칭이 뒤따

르며 사역을 위한 하드웨어를 제

공하는데, 예배당 건물 컨설팅, 목

회계획 세우기, 건축기금 마련, 파

트너십 등 127년 간 노하우를 제공

해 현재 80%의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교회은행을 통해 받는 융자는 

간편한 서류, 무이자, 무상, 융자액 

조정 등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

혔다. 

“천개의 교회를 천개의 방법으

로”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목회자(평신

도지도자)는 (847)987-8784(노동

국 목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800년대 초에 분열이 많았

던 200여 년전 시작된 이 교단은 인

디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

며 성만찬을 중시하며 로고에도 성

배를 표시하고 있다. 분열된 세계에

서 교회일치를 추구하는 교단으로 

성서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로 고백하는 기본신앙이 있지만 교

리는 없다. 

5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

으며 23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

고 평신도 중심, 여성 존중, 소수민

족 존중 등을 추구하며 교단에 가입

한다고 해서 신앙노선을 바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전역에 60여 한

인교회가 있으며 뉴욕에는 큰샘교

회(이은수 목사), 뉴욕선한목자교

회(최현준 목사) 2교회가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중부교회(담임 김

재열 목사)가 지난 2일 저

녁 퀸즈칼리지 콜든 오디

토리움에서 제 5회 헨델

의 메시야 공연을 마쳤다. 

For Hop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한미정신건강협

회, 뉴욕실버미션이 함께

한 이날 공연 수익금은 허

리케인 샌디 피해자 및 도움이 필요

한 단체들에게 전달됐다.

공연은 곽병국(솔리스티앙상블 

디렉터) 지휘로 1부 예언과 탄생, 2

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생 전

체 53곡을 연주했다. 

<유원정 기자> 

미 주 기 독 교 방 송

(KCBN, 사장대행 문석

진 목사) 후원을 위한 골

프대회가 29일 퀸즈 클리

어뷰 골프코스에서 성황

리에 열렸다.

2회째를 맞이한 이날 

골프대회는 다소 쌀쌀하

지만 맑은 날씨 가운데 뉴

욕 일원의 목회자 등 50

여 명이 참가했다. 예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 후 곧바로 미리 맞춘 썸

(Sum)끼리 경기에 들어가 그린에

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미

주기독교방송을 지켜주신 하나님

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며 “희망

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미

주기독교방송이 중단 없이 그 사명

을 감당하여 하나님나라가 확장되

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

도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

다.

대회를 마친 뒤 방지각 원로목사

는 “기독교방송을 후원하는 골프대

회에 날씨가 좋았고, 성도들과 뜨거

운 교제와 더불어 후원금을 마련하

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

는 일거삼득의 특별한 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캘러웨이 방식으로 진행한 이날 

챔피언에게는 트로피와 딤채 위니

아의 공기청정기, 남녀 1등에게는 

트로피와 국보 엘리아시크 상품권, 

2․3등에게는 국보 엘리아시크의 상

품권, 남녀 장타상에는 산삼 드링

크 및 골프웨어 상품권, 원로목사들

에게는 이롬생식 개성홈삼엑기스

(159달러 상당)가 각각 주어졌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KCBN 수신용 

라디오가 주어졌다.
<기사제공: KC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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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노비 아웃리치 콘서트 스케줄 발표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12월 이노비 아웃리치 콘서트 스

케줄을 발표했다. 이노비는 지난 1일 뉴저지초대교회 장애아동부서 대

상 콘서트를 시작으로 △7일 오전 11시: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암환자 모임 △15일(토) 오후 1시: 코코장애인서비스센터(프

라미스교회 내) △22일(토) 오후 1시30분: 뉴저지밀알선교회 △23일(

월) 오후 2시30분: 맨해튼 드윗너싱홈

▲문의: (212)239-4438

고어헤드선교회 ‘2012성탄열린음악회’
고어헤드선교회(회장 이상조 목사)가 주최하는 무료 ‘2012성탄열린

음악회’가 미동부 지역 4개 교회에서 열린다. 가수 마로니에가 공연하

며 CCM가수 안젤라 조셉이 특별출연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

(목) 오후 8시 뉴욕효신장로교회 △7일(금) 오후 8시 메릴랜드한우리

침례교회 △8일(토) 오후 7시 필라델피아둥지교회 △9일(주) 오후 6시 

뉴저지팰팍한인교회.

▲문의: (201)852-3600

뉴욕교협 샌디 피해교회 구호금 신청 공지
허리케인 샌디(Sandy) 피해 한인교회 돕기 모금을 하고 있는 뉴욕

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30일 마감을 앞두고 회원교회들의 피해상황

을 알려줄 것을 공지했다. 뉴욕교협은 30일까지 모금을 마감한 후 피

해구호 신청을 한 교회 명단을 정리, 재해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웅 목

사)에서 피해가 큰 교회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뉴욕

교협은 이와 별도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연말까지 진행하

고 있다.

▲문의: (718)358-0074

2일...교회부지 내 증축도 준비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18회 정기총회
이사장 이대연 장로/대표 최예식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담임 김종덕 

목사)가 지난 2일 저녁 성전봉헌예

배를 드렸다. ‘봉헌’은 빚 없이 구입

했다는 의미로 동 교회는 부지 내에 

증축을 준비하고 있다.

실로암교회가 소속된 RCA 교단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는 김종덕 목

사 사회로 기도 황영진 목사, 성경봉

독 이종국 장로, 말씀선포 한재홍 목

사의 순서로 드려졌다. 한재홍 목사

는 “기념될 자”(롬16:1-4)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목사의 희망사항은 첫

째,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둘째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

을 받고 사는 것”이라며 “이런 복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

는데 본문의 뵈뵈, 브리스가와 아굴

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

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전봉헌식은 김종덕 목사와 교

인들이 봉헌식사를 교독한 후 성전

구입 보고(김해만 장로), 감사패 증

정(김원도 장로, 엘리자베스김 변호

사), 축사(송흥용 RCA뉴욕한인교협

회장, 김종훈 뉴욕교협회장, 최예식 

뉴욕목사회 회장) 등이 있었고 축도

는 고제철 목사가 했다.

뉴욕실로암교회는 1981년 가정에

서 시작돼 1985년 RCA에 가입했으

며 1987년 김종덕 전도사가 담임한 

후 그해에 목사안수를 받고 지난 25

년간 사역했다. 또 1991년 구입한 플

러싱 예배당을 매각하고 현 예배당

을 구입한 후 지난 9월 23일부터 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새 성전

장소는 구 엘림교회(담임 이종길 목

사) 자리로 베이사이드(35-25, Bell 

Blvd)에 위치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개척교회 설립지원 및 융자제공 설명회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성전봉헌예배

뉴욕중부교회 헨델의“메시야”공연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 50여명 참가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주최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개척교회 설립지원 및 융자제공 설명회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성전 봉헌예배 참석 목사들과 장로들이 기념촬영 했

다. 가운데가 김종덕 담임목사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 했다.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 

이대연 이사장(왼쪽), 최예식 대표.



아주사퍼시픽대 한인동문회 ‘아주사의 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하는 ‘

아주사의 밤’이 17일(월) 오후 6시 본교 이스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문의: (818)331-5478

한마음교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한마음교회(담임 심상래 목사)는 15일(토) 오후 7시에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한다.

▲문의: (562)412-8274.

제1회 남가주 여성 신학자/사역자 세미나
남가주지역 여성신학자들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제 1회 남가주 여

성신학자, 사역자세미나가 12월 17일(월) 오전 10시 풀러신학교 선

교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강사로는 조진성 

박사(미주장신대교수), 김윤희 박사(글로벌유스 대표), 이상명 박사(

미주장신 총장), 최윤정 박사(미주장신대 교수) 등이 강의하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 

▲문의: (714)356-2886 socalseminar@gmail.com   

제 7회 싱글 패밀리 뱅큇 
FMC와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어려운 상

황가운데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애써온 한부모들(Single Parents)과 

자녀들을 위해 14일(금)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싱글 홈에서(1919 W. Cornet Ave. Anaheim) 제 7회 ‘싱글 패밀

리 뱅큇’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FMC 대표 써니송 교수와 FBM 주

축으로 남가주사랑의교회, 세레토스장로교회, 온누리교회, 로뎀교회, 

LA 비젼교회, 미주비젼교회, 은혜교회 등 교회의 한부모들과 자녀들

이 참석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각종 경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714)514-6690

과테말라 아동 돕기 자선연주회
굿네이버스(회장 데이비드 스트랜드)가 주관하는 어바인 지역 중 

고교생들로 구성된 아이노스 앙상블(AINOS ENSEMBLE. 단장 최혜

규)의 재 2회 과테말라 아동 돕기 자선연주회가 8일(토) 오후 5시 한

믿음교회(담임 최상준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도 아

이노스 앙상블이 후원하고 있는 과테말라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

정이며 공연에서는 클래식, 영화음악, 교회음악, 크리스마스캐럴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949)422-5226(최혜규 단장)

한인가정상담소 자선음악회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여성, 아동센터를 위한 자선 음악회가 

9일(주) 오후 7시 1st Congregational Church of Los Angeles(540 S. 

Commonwealth Ave)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445-1140, 503-5050 

충현선교교회 태신자 전도집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4전5기의 챔피언 신화’의 주인

공인 홍수환 장로를 초청, 12월 8일(토) 저녁 7시30분과 9일(주) 오후 

3시에 태신자 전도집회를 갖는다. 홍 장로는 ‘프로정신과 도전정신’ ‘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는 주제로 간증을 할 계획이다.

▲문의: (818)549-9191 

선한청지기교회 선교사 위로의 밤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오는 10일(월) 오후 5시 선교

사 위로의 밤을 개최한다.

▲문의: (818)522-3343 안기주 집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제43대 회장단 이취

임 감사예배가 지난 2일 오후4시 나

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

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진유철 회장은 “역사의 주

관자인 하나님께서 한국민족을 택

해 은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광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 

손에 들리어진 다윗의 물맷돌처럼 

광야의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

이신 예수님께 드린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성령의 도구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

임사를 밝혔다.

나성순복음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우광성 

부회장이 기도, 황의정 부회장의 성

경봉독에 이어 본 교회 연합성가대

가 찬양을 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하나님

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살전1:2-5)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비판적 입장에서 말하

고 판단하는 자와 일하지 않으신다. 

이민사회가 어렵고 힘들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고국을 떠난 우리 맘

속에는 허전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앞장서야 한

다. 남가주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

지 회장이하 모든 임원들이 깊이 생

각해야 한다. 교협 통해 남가주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차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나성순복음교회 어

린이성가대가 특송을, 변영익 목사

가 이임사를 한 후 신임회장 진유철 

목사에게 교협기를 이양하는 순서

를 가진 후 진유철 신임회장의 취임

사가 있었다. 

이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

장의 축하영상이 소개됐으며 신연

성 LA총영사, 민경엽 OC교협회장

이 축사했다. 또 공로패와 축하패 

전달이 있었으며 진유철 회장이 회

장단 소개를, 박영진 이사장이 이사

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신승훈 교협증경회

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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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동신교회 새 성전 이전 감

사예배 및 부흥성회가 1일과 2일 

양일간 김삼환 목사(서울명성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

최했다. 

손병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둘

째 날 주일 낮 제3부 예배는 강신

면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김삼환 목사

가 ‘여호와를 기뻐하라’(시37:4-6)

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나는 아버지에게 교

회 출입을 반대하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

버지는 그토록 좋아했던 술과 담배

를 모두 끊고 교회에 다니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면서 

옛것을 버려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계속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여러 면에서 수위를 달

려가고 있는데 최근엔 동성결혼을 

입법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

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약이나 동성결혼으로

는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충만하

고 또 엄청난 축복의 관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하나인교회(담임 김창군 목사) 

설립 2주년 및 권사임직 감사예배

가 2일 오전 11시에 드려졌다. 본 

교회 주재형 집사의 찬양인도와 김

창군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

사예배는 이관우 집사가 기도를, 이

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가 ‘신

앙의 네 동사로 부흥하는 교회’(유

1:20-2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

다. 

이상명 총장은 “성도들은 믿음위

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

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예

수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해야 한

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한다. 우리 

신앙은 중단할 수도 마칠 수도 없

다 믿음의 손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다. 거룩한 믿음위에 나를 세

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 예수그리

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이 네 가

지를 이해하며 교회가 커나가는 비

전을 갖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

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헤세드 중창팀과 하나인 청

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다. 

이어 권사임직식이 열려 이미숙, 최

영자 씨가 권사로 임직됐다. 임직식

은 서약, 안수기도, 선포로 이어졌

으며 최요한 목사(예수제일교회 담

임)가 권면, 임직패 수여 및 선물증

정, 답례로 진행됐으며 최요한 목사

가 축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학

장 진유철 목사) 가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에 개최됐다. 

이번 학예회는 실버드림대학 가

을학기에서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

간으로 가졌는데 주기도문송을 영

어로 불렀으며, 서예교실 수강생들

의 정성스럽게 그린 수묵화가 전시

가 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각 작

품들은 갤러리에서 전시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솜씨였다. 

또한 영어회화 클래스 학생들이 

영어대사로 구성한 드라마를 선보

였으며, 건강체조반 학생들의 드림

댄스, 노래교실 학생들이 ‘10월의 어

느 멋진 날에’와 ‘아리랑’을 불렀다. 

한편 학예회가 있기 전 가진 예배

는 권오승 장로(실버드림대학 위원

장)가 기도를, 진유철 목사가 ‘내 영

혼이 잘됨 같이’(요삼1:2)라는 제목

으로 설교를 했다.

진유철 목사는 “하나님 은혜에 감

사한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실

버드림대학을 열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게 돼 하나님

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강사 김삼환 목사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 살라”

제43대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 예배
“성령의 도구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남가주동신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및 부흥성회 

제43대 남가주 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회장 진유철 목사

가 이임회장 변영익 목사로부터 교협기를 이양받고있다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린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 및 부흥성회에서 김삼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인교회 설립2주년 권사임직 감사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

하나인교회 창립 2주년 및 권사임직 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받은 권사

들과 순서맡은 목회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대한성서공회의 해외 성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보급부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성서공회는 올해 114개국에 203

개 언어로 606만8252부의 성경을 

제작, 수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해(545만6698부)에 비해 11.2%(61

만1554부)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

는 2326만 달러(252억원)로 전년 대

비 14.9% 증가했다. 1973년 성서 수

출을 시작한 이후 최고 실적이다. 

그러나 올해 국내 성경 보급

부수는 51만9225부로 전년 대비 

40.1%(34만7248부) 감소했다. 성서

공회는 “모바일 성경 확산에 따른 인

쇄물 수요 감소, 찬송가 저작권 문제 

미해결, 일반 출판사의 개역한글판 

성경 제작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

명했다. 성서공회는 올해보다 28만

여부 많은 80만부를 내년 국내 보급 

목표로 잡았다. 

권의현 성서공회 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18회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성서공회의 자립과 성장’에 대

해 발표하면서 “1979년 세계성서공

회연합회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거듭

했다”며 “지난해 전 세계 성경·신약 

보급부수 4200만부 중 17%를 대한

성서공회에서 감당했다”고 소개했

다. 그는 “수년 내에 성서 보급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등 세계 성서

제작센터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

어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일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서공회는 그동안 창립 연도

(1895년)만 있었는데 이번 이사회

에서 초대 총무 켄뮤어의 한국 입국

일인 1895년 10월 18일을 창립기념

일로 삼기로 했다. 

◇성경을 넘어선 직통 계시의 

문제점=발제자로 나선 이승구 합

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에서 전개되는 신사도 운동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통계시

가 장로교 개혁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 교수

는 “신사도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성경 이외

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계

속된다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

이라며 “오늘날의 혼란을 막고 영

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

경이 말하는 사도적 가르침에 철

저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뮌스터대 신학박사 학위

를 취득하고 현재 대신총회신학

교 교수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봉(

신반포중앙교회) 목사도 “신앙적 

체험이 성경의 기록을 넘어 충돌

할 때 교회의 공적 신앙고백이나 

신앙교리보다 앞설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신앙의 내용을 공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정신과 분리해 사

적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 

자체로 미혹행위”라고 못 박았

다. 김 목사는 “객관적 신앙고백

보다 신앙적 체험에 신앙기준을 

두면 성경도, 교리도, 신학도 의미

가 없어진다”며 “이것은 결국 교

회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고 거

짓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기관의 ‘이단 세탁’ 위험

성 제기=특히 일부 연합기관이 

회원 교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

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현상에 대

해 ‘각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

회 결의에 따라 이단규정을 하는 

만큼 교계 기관이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함부로 이단문제를 다루

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

혔다. 

박용규 총신대 교수는 “이단 지

정은 각 교단에서 이단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결정이 모아졌을 

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절차를 

밟은 이단 지정을 교계 연합기관

이나 단체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큰 혼

란만 야기시킨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역사적으로 활개를 쳤던 

이단 세력 뒤에는 기존 교회 세력

이 적잖은 도움을 줬다”면서 “휴

거설을 주창하거나 동조하는 목

회자들은 대부분 신학교육을 제

대로 받지 못한 이들로 교단과 교

계 내 바른 정비가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구리상담소장도 “최근 교주

가 회심했다고 해서 이단 세력이 

한꺼번에 정통교회로 넘어오는 ‘

교단세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면서 “구성원들의 분명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으로 진행되는 이단해제는 상당

히 위험하며 위장 세력을 걸러내

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

장했다. 

2012년 12월 8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한국교계

 18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

당 문재인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

도 CCMM빌딩에서 기독교 관련 공

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기독교 10대 현안

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

기도 했다.

공약 발표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

협의회(대표회장 전용태 장로)가 제

안했던 기독교 10대 현안에 대해 양 

후보 진영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답

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진영 모두 공

약발표회에서 “기독교가 우리사회 

발전과 통합, 생명존중운동에 선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과 공직자의 종교활동 보장, 종

교 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치르지 

않고,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전환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경재 전 의원(박근혜 대통령후

보 기독교대책 공동본부장)은 “오늘

날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은 우리 

사회 건전한 풍토를 유지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

다.”며, “기독교공공정책위에서 전

해준 차기 정부의 기독교 공공정책 

과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문

재인 대통령후보 종교특별위원장)

은 “문 후보는 기독교계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와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운동을 국정운영 정책으로 적극 추

진 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종교사학 문제에 대해

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양 후보 진영 모두 동성애와 동

성혼 합법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

려를 받아들이면서도 박 후보 측에

서는 법률제정 반대를, 문 후보 측

은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표현

했다.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 문제에 대

해서도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종립학교의 종

교 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

적 운영을 신장하기위한 교육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법률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달리 문재인 후보 측은“일반

학교에 우선해 종립학교에 선지원

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당 정

책이다”며,“종립학교에서 교육받기

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의사를 존중

해 각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

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종립학교

를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

에 역사교과서 기독교관련 부분 수

정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학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공론화 과

정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선에서 기독교 관련 공약

이 공식 발표된 것은 이번 18대 대

통령선거가 처음이란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18대 대통령선거 20일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 기독교 공약발표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운동 비평’심포지엄 지상중계

성서 해외수출 2012년 사상 최고치 기록

한국교회 내에서 건강한 중형

교단으로 평가받는 기독교대한성

결교회(기성·총회장 박현모 목사)

의 강점은 탄탄한 교육시스템, 체

계적인 선교지원시스템, 안정적인 

은급관리,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 

등에 있다. 또 미자립교회가 70-

80%에 육박하는 타 교단과 달리 

자립한 중소형 교회가 60%로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장 합

동과 통합 등 대 교단에 비해 교세

는 5분의 1수준이지만 우수한 교

육 프로그램과 총회 사업의 투명

성 등을 바탕으로 교계 연합 사업

에서 적잖은 무게감을 발휘하고 

있다.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 보

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BCM(The Body of Christ Model)

이다. 2009년 개발한 이 프로그램

은 교사·학생·학부모 교육이 결

합된 시스템으로 500여개 교회에

서 시행중에 있다. 교사들의 교육

목회를 돕기 위한 ‘교사 플래너’와 

부모교육 교재 ‘부모에센스’ 등의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플래너와 연

동되는 전용 홈페이지(ibcm.kr)도 

개설해 동영상 및 그림자료 등 프

로그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총

회 교육국은 교단을 넘어 한국교

회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교사 

플래너 활용세미나’를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교단은 105억원 가량의 선교기

금을 운용하며 55개국에 39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6개월 과정

의 선교사훈련원을 운영하면서 1

후원(100만원), 2후원(50만원), 3

후원(30만원)으로 나눠서 다수의 

교회가 공동후원할 수 있는 투명

한 장치를 마련해 놨다. 

은급제도의 경우 목회자는 의무

적으로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회는 현재 360억원대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개 교회에

서 납부하는 총회비 중 2분의 1가

량이 연금에 투입돼 재정 건전성

을 높이고 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도 모범

적이다. 교회진흥원에서는 3년 전

부터 목회코칭시스템을 도입해 지

역에서 부흥을 이룬 거점교회가 

지역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뿐만 아니라 목회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를 전략적 

개척 지역으로 지정하고 ‘성결교

회확장 전략기금’ 모금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또 디아스포라 교회

와 교민, 선교사 등을 총망라해 지

역 부흥을 위해 2050년까지 ‘500

개 교회, 10만 성결인 운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단은 교

단 내 업무조정과 타 교단과의 협

조 등을 전략적으로 구사하기 위

해 기획홍보팀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강점에도 전·현직 

총무와 총회본부 비리 문제로 촉

발된 갈등이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회기 불거진 

총회본부 비리 사건 이후 조사처

리전권위원회에서 전·현직 총무

의 직무정지를 결의했고 총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회자들은 신중한 법적 처

리를 요청했지만 총회 지도부가 

조사처리전권위원회의 결정을 받

아들이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현재 우순태 총무는 조사처리전권

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반발해 법

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

태며, 총무는 선교국장이 대행하

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011년 

12월 말 현재 국내 2677개 교회

에 6157명의 목회자, 57만1813명

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까지 따지면 

모두 6523개가 있으며, 82만7427

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010

년 말 교회 수는 2635개였으며, 목

회자는 6097명, 성도는 56만7132

명이었다. 2009년 이후 교회수, 목

회자수, 성도수 모두 완만한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기성은 중소형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며 미자립교회가 40% 미만

이기 때문에 타 교단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높은 편이다. 전국 교회

에서 납부하는 총회비는 1년 경상

비의 1.7∼2.7%로 1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3%, 1억원이

상은 2.7%를 총회에 납부한다. 총

회비가 면제되는 경상비 기준점은 

1500만원으로 1000여개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전국 교회에서 올라오는 

총회비만 해도 2012년 4월 기준

으로 84억1864만원에 이른다. 총

회비와 기타 수입을 합하면 95억

4483만원이다. 이 수입으로 총회 

회의비와 본부 운영비, 국내외 선

교, 교역자공제회, 장학회, 서울신

대 등을 지원한다. 

기성의 강점은 조직력에 있다. 

기성은 전국에 48개 지방회가 운

영되고 있는데 이는 장로교의 노

회와 같은 개념이다. 가장 많은 성

도가 소속된 지방회는 서울서지방

회로 1만1941명이며, 서울중앙지

방회, 서울남지방회가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적은 성도가 소속된 지

방회는 제주직할지방회로 2122명

이다. 교회수로는 서울서지방회가 

104개이며, 충서지방회가 103개, 

서울중앙지방회가 101개로 뒤를 

잇고 있다. 

자립 중소형 교회 60%… 탄탄한 내실 강점
주요교단 정책 탐구(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성, 2011년 2677개 교회 57만여 성도 ‘중형’ 교단

“신사도, 과도한 직통계시는 위험…

  연합기관의 정치적 이단세탁 안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시한부 종말론 등 교회 안에서 활개 치

는 이단·사이비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

다’는 종교적 미혹을 경계하고 연합기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단

세탁’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성경중심의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사연구소와 한국성경신학회, 신반포중앙교회는 26일 서

울 신반포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운동 비평’ 심포지엄

을 개최하고 성경의 기준을 뛰어넘는 개인적 신앙체험, 종말론 주장

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공교회의 교리를 훼손시키는 미혹행위라

는 강경입장을 내놓았다.



구약과 신약
본서는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성경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성경 66권을 총망라하여 주요 성경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경 

각권의 해설을 통해 한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말세지말을 사는 성

도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시키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켜 준다.  

| 1권 360면 13,000원 / 2권 394면 13,000원

칠십 이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도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

는데 바로 칠십 이레가 되는 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

한을 정하였나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칠십 이레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계 19:11-21)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미래라 하여 여러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막

연히 알고 현실 세계에 묶여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

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 날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

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56면 8,000원

지금 이 시대의 말씀
본서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현재 크리천들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는 예언의 메시지와 경

고의 일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

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풀어가며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

는 현 시대에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

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이다.  | 412면 14,000원     

세 미 나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라흥채 목사의 신간서적 안내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평신도 여러분을 초초청합니다.평신도신도 여러분을분을 초초청초청합합니다.다.

성경 신구약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단 이틀에 통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성경을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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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의 가정 가꾸기는 그 어느 가

꾸기보다 중요하며 기초가 되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이 깨

지면 교회의 붕괴는 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목회

자가정을 깨기 위해 금식기도를 하

고 있답니다. 일반 평신도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목회자 가정의 중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

을 위해 일년에 한번씩 CMF선교원

에서는 선교사부부축제를 하고 있

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오신 선교사부부들을 

섬기는 행사입니다. 행복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되지 않고 감정

이 메말라 지쳐서 오시는 선교사부

부들이 다시 회복되어 선교지로 나

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 날만

큼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 다 알면서도 사랑할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진 부부들에게 사막의 오

아시스가 되어 생기를 얻어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놀랍습니다. 

가정의 아내를 가리켜서 ‘안방의 

해’라고 합니다. 아내가 활짝 웃으

면 모든 식구들이 웃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사모들의 사정을 보면 

하루종일 웃을 형편이 되지 못할 때

가 많이 있습니다. 일의 양이 너무 

많아 쉽게 지치는 아내들에게는 웃

게 해줄 남편이 필요하지만 현지에

서 사역하는데 총집중을 하는 남편

들에게도 돕는 배필이 절대 필요하

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은 서로 기대

하다가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

하루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어맡기

게 되지요. 이런 사악한 환경 속에

서도 지혜로운 아내들은 자신의 위

치를 잘 알고 남편을 도우려고 발버

둥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생리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세 가지만 잘 해드리

면 된다고 하지요. 첫 번째로 음식

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배가 고프

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이가 바

로 남편임을 잊지 마세요. 밖에 외

출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제일 필

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이런 남

편의 생리구조를 모르는 아내들은 

“저의 남편은 왜 이렇게 음식을 밝

히는지 모르겠어요”하며 속상해하

십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러한 증

세는 인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야 모든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우선 음

식부터 장만하여 배가 부르도록 하

는 것이 아내의 해야 할 일입니다. 

주방은 아내들만의 공간이요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이런 특권을 부

여 받은 아내들이 때로는 귀찮아하

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음식요리

에 소질이 없는 아내들은 삼계탕(

삼양라면에 계란 풀어 만든 탕)만 

끓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사역에 바쁘다보면 주방에 들어갈 

시간이 넉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

도 하며 때로는 왜 같이 사역을 하

면서 나만 주방에 들어가야 하느냐

고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야 주방

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

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강이 얼

마나 소중한가를 몸소 알게 되었습

니다. 간성혼수로 병원신세를 지고 

간이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에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은 후부터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

니다. 바로 그때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정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

게 되자 주방에서 모든 식구들의 건

강을 책임지고 나가는 아내의 역할

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습니

다. 그 이후부터는 사역을 하고 집

으로 돌아와서도 주방으로 먼저 들

어 갈 때마다 주부의 보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잠을 잘 재

워드려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할수

록 수면에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하

루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되면 같은 시간

을 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

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

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여기에까지 

세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목회자

들은 새벽기도가 매우 큰 부담이 됩

니다. 이것은 사모들에게도 마찬가

지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나면 하

루종일 피곤하여 모든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더욱 사모들의 갱

년기는 무거운 목회를 더욱 무겁게 

하곤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성생활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데 

가장 특효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할 때 보다 더 행복

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모의 성생활은 다음호에 사모의 침

실 가꾸기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의 옷을 잘 입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복만

을 다루는 의미가 아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목회자

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복장에 사모

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구상한 

것이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

습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의 사명

을 주셨습니다. ‘돕는’이라는 뜻은 ‘

에젤’ ‘배필’의 의미는 ‘맞은편’이라

는 뜻으로서 맞은편에서 즉 반대편

에서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문화에는 ‘마누라’라는 호칭이 있습

니다. 이것은 ‘마주 누워라’의 준말

입니다 항상 남편과 마주 누워서 남

편을 살피고 도와주라는 의미가 들

어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

는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

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입

니다.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도 다

른지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

에도 몇 번씩 들게 되는데 너무 불

편합니다 라고 호소해오는 사모들

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들에게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게 하려고 

남편들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

습니다. 그것은 직관력입니다.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아내들

이 몇 가지를 더 읽어냅니다. 관찰

력도 우수합니다. 느낌이 남편들보

다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설교하다가 그만 죽을 쑤

게 될 때도 있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사모는 성격에 따라 증세와 

반응이 달리 일어납니다. 성미 급

한 사모들은 뒤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남편목사님

들은 얼른 눈치 채고 결론을 내리

면 좋겠는데 죽을 쓰는 시간은 밥

을 할 때보다 더 오래 걸리듯 죽을 

쑤는 목회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게 

됩니다. 설교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

며 교인들은 지루하여 한두 사람씩 

졸게 됩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 목

사님을 향하여 총알 같은 말이 나

오게 되지요. “오늘 설교 죽쑨 것 알

기나 하세요. 온 교인들 다 졸고 있

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나요. 나보

고 하라고 해도 그만큼은 하겠어요. 

우리 목회 다 때려치우고 햄버그 가

게나 차립시다.” 이쯤 되면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

입니다. 집을 나와 쥐구멍을 찾아보

니 벌써 다른 목사들이 다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어 빈곳이 하나도 없

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터

덜터덜 들어오는 남편들의 심정을 

사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

님의 고백입니다. “이럴 땐 정말 자

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지혜로운 사모들은 바로 이때 “

여보, 오늘은 속이 좋지 않은 성도

가 왔는가 봅니다. 당신이 만드신 

죽이 필요한가 봅니다. 죽도 죽 나

름이지요. 영양죽을 만드시느라 수

고 많이 하셨네요. 아이 이 땀좀 봐.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밥은 스위치

만 꽂으면 되지만 죽은 다 될 때까

지 계속해서 저어야 하잖아요. 얼마

나 수고하셨어요.” 하는 말에 다시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설교를 또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

보다 언어에 능통합니다. 남편들에

게 말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남편에게까지도 말을 

다 하지 못하여 꾹꾹 참아내야 합니

다. 그러기에 사모들의 모임이 필요

하며 모여서 사모들끼리만 통하는 

언어, 얼굴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소도시에서 목회하

시는 사모들에게는 이런 혜택도 없

이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의 대상이 

되니 얼마나 사모들의 스트레스가 

클까요?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5. 사모의 비전가꾸기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사탄이 금식기도하며 깨뜨리려는 목회자가정

사모의 격려 한마디, 건강 챙기기로 지켜야 

지구촌의 연말은 평안하지 않다. 종말에는 나라와 나라가, 인

종과 인종이 서로 싸운다고 성경은 예언했다. 구약에는 약 2천

번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 1천번은 메시야 예언이다. 나라

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많지만 특히 이번 주는 에스겔 29장부

터 32장을 소개한다. 바로의 나라 이집트는 다시금 새 헌법 개

정으로 세속적 무슬림들과 무슬림 형제단이 결국 정면대결하

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 오스트리아에 종교대화센터 건립 

지구촌의 

분쟁지역을 

소개하기 전

에 사우디 

왕이 오스트

리아에 종교

대화센터를 

건립한 소식

을 전한다. 

개원식에 참

석한 반기문

총장이 ‘종

교가 분쟁과 

갈등을 일으

킨다’는 의

미있는 축

사를 했다. 

종교박해가 

가장 심한 

사우디 정부

가 지난 12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 종교대화센터를 오픈, 반

기문 총장 외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등 기독교와 무슬림 지도

자들이 축사했다. 목적은 물론 종교간 평화를 이룩하자는 취

지이나 자기 나라에서 종교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유럽에서 대화센터를 오픈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다. 공식 명칭은 The King Abdullah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faith and Intercultural Dialogue(KAICIID). 반 총장은 현

재 국제분쟁에서 종교가 도리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일

침을 가했다. 

세계 분쟁 지역 

UN의 팔레스타인 결정: 새로운 분쟁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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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종교 문화 뉴스 
시끄러운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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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30일 유엔은 이스라엘, 미국 등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준국가로 인정해 이스

라엘과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바

티칸과 같은 위치로 격상된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계속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앞으로 주목받을 대륙으로 지난 주 

타임지가 특집을 냈다. 8억5천6백만의 인구에 사하

라 이남지역 아프리카의 평균연령이 18세이며 엄

청난 자원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그러나 시끄

러운 나라가 너무 많다. 콩고 내전으로 반란군들이 

일단 수도 고마를 철수한다는 뉴스이고, 말리의 서

부지역은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이 완전히 장악하

고 말았으며, 앙골라는 내전의 연속이며, 소말리아

는 해적국가로 악명이 이미 높고, 수단은 남북으로 

분리한 이후 자원문제와 종교문제로 내전이 계속 

중이며, 이들 나라에서 내전으로 인한 이재민은 심

각한 문제이다. 나이지리아는 계속 과격 무슬림들

이 기독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며, 케냐도 종교 갈등

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다. 남아연방은 노동자 

문제로 시끄럽다. 

중동 

중동은 바람 잘 날이 없는 지역이다. 작년도 아랍

의 봄은 봄바람이 아닌 겨울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카이로의 타히르 광장은 다시 반정부 데모대가 점

령하고 있고, 카이로 대학은 모르시 대통령 지지자

들이 데모, 신정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양상

이다. 다만 리비아가 좀 잘 나간다고 보도한다. 예멘

은 반정부 데모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쿠웨이트

도 왕정 반대가 심각하고, 요르단 역시 불안한 현실. 

이라크는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테러로 살인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은 언제 끝날지? 러시

아 여기자와 인터뷰하는 알 아사드의 모습은 너무 

여유만만하다. 

이집트: 신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이집트의 사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모하메

드 모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는 등 그

가 ‘새로운 파라오’ 등극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나오

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야세르 알리 이집트 대통령

궁 대변인은 “대통령은 혁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

통령이 구 체체를 타파하고 사회부패를 척결할 목

적으로 발표하는 법령이나 헌법 선언문은 최종적이

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는 민주주의와 견제 그리고 법치를 무시하고 위협

하는 처사라고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

고 있다. 

또한, 모르시 대통령의 헌법초안위원 100명은 이

슬람 샤리아에 기초한 헌법초안을 마쳤다. 여기에 

세속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강경하게 반대했

지만 채택되고 말았다. 12명의 반대자들은 헌법위

원회를 탈퇴했다. 여기에 민주화 세력들(세속주의

자, 자유주의자들), 기독교인들과 청년들은 민주화

가 무슬림형제단에게 납치당했다고 완강하게 데모

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30일부터 지지자들은 카이

로대학에서 지지데모를 해 이집트가 이념적 갈등

을 겪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타협이 불가능하게 보

인다. 

이미 서방의 이슬람 전문가들은 무슬림 형제단들

을 민주화를 이용, 선거를 해 정권을 장악하면 민주

주의라는 사다리는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 

일본 동경대학 이슬람 전문가 야마우찌 마사유끼

(山內昌之)는 저서 “중동: 신질서의 형성”에서 민주

화 세력들에게 경고했다. 민주화 세력들이 무슬림

형제단들의 세력화를 막지 못하면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처럼 아랍의 봄은 납치당하고 말 것이라고. 현

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들은 이

집트를 신정주의(theocracy)로 하려고 하며 민주화

세력들은 세속적 민주주의적 이슬람 국가를 주장한

다. 야마우찌는 또 부언하기를 이집트의 미래가 중

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집트의 

미래가 불안하다. 

수년전 기독교 신자 이집트 청년의 안내로 피라

미드를 관광했다. 역사학과를 졸업한 그의 첫 마디

가 “교수님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를 읽어보셨

습니까?” 필자가 당황해하자 이집트는 그 성경 예언

대로 됐다고 말했다. 콥틱 기독교 국가였던 원래 이

집트인들은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흩어졌다. 마

호메트 이후 이 나라를 침략한 아랍인들이 주인 노

릇하고 있는데 이들의 앞날이 걱정된다. 

아시아 

아시아에서 좀 시끄러운 나라, 인도네시아의 과격 

무슬림들은 기독교회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하

마드는 이슬람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종교인권 문제에 

침묵한다고 국제적으로 좀 비난을 받고 있다. 

<1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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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로부부는 미시시피 강 다리붕괴사고로 사

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한 이 시기에 무영의 가족을 

저녁식사에 초대한 이유는 비록 이번 사태와는 무

관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 갑자기 어렵게 사는 교

인가정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녁 초대에는 무영

의 아내를 자주 병문하러 오던 곽 장로부부와 무

영의 아내와 가까웠던 친구 손 집사부부도 한 자

리에 와 있었다. 아내와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무

영 가족의 위로 파티였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역

시 아프간의 한인피랍사건과 미시시피 강 다리붕

괴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김 장로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세상을 보는 신앙인다운 자세에 대해 이

야기를 꺼냈다.

“하나님은 허 선생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양

입니다. 바로 그 길을 지나간 뒤에 그 다리가 무너

졌다면서요?”

무영의 해석은 달랐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참사를 당한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까 8월 1일 저녁이었지요? 집에 들어와 뉴스를 보

니 다리가 오후 여섯 시 팔분에 주저앉았다고 하

더군요. 만일 내가 약 반시간 후에만 그 다리를 지

나갔다면, 나도 그만 물귀신 될 뻔했어요. 그저 운

이 좋았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운이 좋았다고 하질 않죠. 하나

님의 은혜라고 해야 옳겠지요? 허 선생님은 하나

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매사를 다 하나님 은혜로 

알고 그분께 감사를 돌려야죠. 그렇잖습니까, 허 

선생님?”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을 갖는 것은 옳은 태도라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런 참사를 모면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

랑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다리에서 떨어져 살아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

혜로 구출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면, 그럼 목숨을 잃

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그렇게 처참

하게 죽었나요?”

김 장로를 위시해 주위에 둘러앉은 교우들이 어

안이 벙벙했던지 한동안 아무 반응 없이 무영의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손 집

사가 입을 열었다.

“허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

루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오. 이번 다리붕괴

와 같은 그런 대사고가 나질 않았더라도, 우린 매

일 위험한 길로 차를 몰로 다니잖아요? 일을 마치

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면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 장로도 열을 올려 거들었다.

“손 집사님 말이 맞아요. 미국에서 매일 평균 차 

사고로 자그마치 165명이나 죽는답니다. 그 숫자

는 요즘 이라크에서 날마다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길바닥이 

이라크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죠. 매일같이 전쟁

터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영은 자기가 제기한 문제점은 회피하고 자기

들의 신앙적인 표현만 강조하는 이 두 사람의 반

응이 좀 못마땅했던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의 태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 신

자들이 흔히 공중기도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난 그런 말이 

곧이 들리지 않아요. 매사를 의탁할 수 있는 하나

님이란 뜻이라면 몰라도.....”

무영이가 이 정도로 나오자 거기 같이 앉아있던 

곽 장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한마디 했다.

“허 선생님 보이소.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지라. 항상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

하신다고 했지예? 내가 비록 죽음이 기다리는 위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말입니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니까 내사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하나님은 정말 이 어둔 세상에서 말

입니다. 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

국씩 인도해주시는 거라예. 허 선생님, 지난번에는 

심장병에 넘어져도 살아났지예? 이번에는 또 다리

가 무너지기 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예? 그 보

이소. 허 선생님이 아무리 위험한 길을 댕기도 곡 

살도록 인도해주시는 거라예.”

무영은 짓궂게도 또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왜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

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까? 그것도 하나

님의 인도로 죽게 되었나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었던가요?”

김 장로가 무영의 어려운 질문에 난색을 보이면

서도 대답을 시도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지요? 또 

전도서 기자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어서, 사

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기한대로만 살다가 언제

든지 부르시면 다시 그 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

어요. 만세 전에 예정해두신 그 계획과 섭리를 따

라서 말입니다.” 

무영은 상대방이 말할 때 성경구절을 인용하면 

자기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성경지식이 궁해서 별 

할 말이 없었다. 그 대신 상대방이 이치에 맞지 않

는 말을 하면 좀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무영은 

매사를 따지고 캐는 꼼꼼한 성격이라 무슨 이야

기를 해도 시시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러

니까 그는 신앙문제에 대해서도 보통 신자들보다 

의문이 많았다. 무영은 이상과 같은 김 장로의 성

경적인 관점과 의견이 탐탁하지 않았던지 이론을 

제기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욥기’와는 다른 이야기 (5)

기독문학소설

정총해 박사 (문학인)

종교 문화 뉴스 : 시끄러운 지구촌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교 육 / 생 활

우리는 지금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

들 중 하나인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한인들을 성심으로 섬기

는 과정에서 체득적으로 실행해온 것이며 동시에, 보

다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을 일구어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지난 수 주를 거쳐 예배

중심의 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

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인 “교화(edi-

fication)”, “형성(formation)”, 그리고 “양육(nurture)”

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배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방법들인 “설교(Preach-

ing),” “기도(Prayer),” “예배 음악(Music),” 그리고 “성

례(Sacrament)—세례식과 성만찬(Baptism and Eu-

charist)”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부터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역할

들 및 방법들이 우리 한인 교회의 어른들과 자녀들의 

교육 사역의 현장에서 진행되어져왔는지 살펴보고 그

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한인 어른들

의 예배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어른들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들은 사

실 성심으로 준비되고, 충심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데

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신앙전통대로 의

식적인 요소들이 분명하고 또 미국교회들의 예배들에

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영적인 뜨거움이 살

아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 한인 예배자들의 한 

주간의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

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

의 인도하심을 열망하는, 매우 의미 깊은, 그래서 더

욱 소중한 시간이지요. 깊은 영적인 충만함을 담보하

는 말씀과 찬양가운데  거친 이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상처를 치유 받고, 새 희망을 보고, 하나님

의 은혜와 축복을 온 가슴으로 받아 안는 귀중한 시간

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설교, 기

도, 찬양 및 예배 음악들, 그리고 성례 등을 통해 그들

을 위한 교화, 형성, 그리고 양육이 과연 잘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뚜렷이 드러나

는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일 것

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우리 한인 어른들은 그들

의 바쁜 현실의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나는 신앙교

육의 현장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기독교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뚜렷한 교육의 모습들과 그에 

따른 성과들까지 기대해 봄직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

다. 개 교회들의 특수한 형편들과 사정들을 제외한다

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 사역자들의 “예배를 통한 의도적 교

육적 노력들(Intentional educational efforts through 

worship)”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던 때문입니다. 이는 

즉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가 가지는 교육적 중요성에 

대한 뚜렷한 자각과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

요.  

설교를 준비하든 대표기도를 준비하든 찬양을 준비

하든 혹은 성만찬이나 세례식을 준비하든 그 모든 것

들을 통해 예배자들을 교화하고, 신앙을 형성시키고, 

영적으로 양육시키며,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뚜렷한 자각이 있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충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야만 그리고 

알고 진행해야만 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예배 가운

데 무엇을 더욱 강화할 지, 또한  무엇을 더욱 보완할 

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한인 어른들에게 

예배가 가지는 그 교육적 의미를 확실히 자각해야 비

로소 그에 걸 맞는 의지적인 교육적 노력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사역자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교육적

으로 더욱 의미 깊은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인 어른 예배자들의 “적극적이며 능

동적인 자세(Active participation)”가 부족했던 때문

입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은 본

질적으로 예배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

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역자들이 의도적인 교육적 

노력을 실시한다 해도 예배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

아 안지 않으면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

니다. 우리 한인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

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그 예배에 자리에 있

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우

리 예배자들 스스로 예배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새로워지겠다는 각오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

시는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들을 온전히 받아 안겠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부터가 

예배를 통한 교육의 출발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한인 어른 예배자들이 예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함으로 그 교육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종래는 그 신앙 공동체적 정체성이 

더욱 공고히 되어 스스로를 기독인들로서 참으로 자각

하며,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

아가 현실의 삶에서 더욱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즈음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시작

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통한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4)

3. 예배중심의 교육-성인예배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매일가정예배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

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

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

과 상치될 때 그분은 숨기지 않고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 헛수고를 하지 않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

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

복시키는 것입니다. 인류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십

자가의 고통이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는 견디기 힘

든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위대한 기도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나의 원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위

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하겠습니다. 

위대한 기도(막14:32-42)월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가룟 유다가 인솔

하여 데리고 온 무리에게 잡히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늘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됐으므로 주님은 그들의 손에 

잡히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

신 대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이처

럼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이

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은 물

론 세속 역사까지도 그분의 지배아래 있으며, 그분 의

지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나라

나 개인의 흥망성쇠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

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

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스스로 낮

추고 우리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막14:43-52)화

65절에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정죄한 후 그들은 예

수께 침 뱉고, 주먹으로 쳤고, 심지어 하속들까지 그분

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여기며 품

위를 자랑하던 유대종교지도자들이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스스로 품위를 손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

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참 모습을 알

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면을 써서 진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 

얼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는 온갖 탐욕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을 말함으로 마치 자신을 거룩한 것처

럼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다고 반드

시 좋은 사람도 아님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심장

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겉과 속이 다 

똑같은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벗고(막14:53-65)수

71절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은 앞의 두 번의 행동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가 높

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이 쉽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

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무엇보다도 나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것 없이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을 수가 없습니다. 바

울이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

저한 자기부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

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라”(갈2:20).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아를 버리

고 그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

인할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길(막14:66-72)목

5절, 빌라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

히 침묵하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의 뜻을 아셨기에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

하셨기에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른

지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분은 이처럼 죄가 없으시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고소

를 당하셨고 심문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

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입니다. 하나

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그리

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도 예수님을 본받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면 묵묵히 감내해야 합니

다. 그것을 뒤집고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

하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

나님의 뜻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성

도가 되기 바랍니다. 

침묵해야 할 때(막15:1-15)금

18절, 총독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군병

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란 인사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러나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

것도 일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군병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

라면 그들은 두려워 떨며 진심으로 은혜를 구했을 것

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 외모로만 보았으므

로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심을 발견하

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

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만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비록 열심히 산다 해도 인

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감사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막15:16-22)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교역자의 예배통한 의도적 교육적 노력 

   예배자의 적극 능동적 자세 독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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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한

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에 추대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와 인터뷰를 통해 한장총의 역할

과 비전을 향한 권태진 목사의 2013년 

계획을 들어보았다. 권태진 목사는 예

장 합신 제96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한

장총 상임회장을 역임했다. 

-한장총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신 것

을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대표회장으로 수종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거룩성과 공의를 유지하기 위

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진

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열의 악순환을 벗어나 하나가 돼야 한

다는 생각이 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무

엇보다 분별력과 신앙의 절개가 필요한 

해, 국가와 교계의 중요한 시점에 세워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계의 연합과 일치, 섬김과 나

눔을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잘 섬기겠

습니다.

-한장총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1912년에 조

직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영향력에서 벗

어나 민족 교회로써 독립적으로 출범하

였습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장로교

회는 병원과 학교 설립, 국민 계몽운동 

등에 힘썼고 이로 인해 정치와 경제, 사

회 문화 등 우리 근대사에 큰 역할을 감

당했습니다. 

현재 한국장로교회들은 비록 교단이 

갈라져 있으나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

통점이 훨씬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

으며 그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 확인과 

의식이 지금의 결속을 가능하게 하였습

니다. 그리고 2001년에 ‘정체성회복위원

회’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장로교단의 

결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리고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

념대회’를 통해 역사 속에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고 다

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교단 다

체제’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공통의 예배

와 신앙고백, 정치, 권징의 장로교 헌법

을 제정하여 하나가 되는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헌법과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연방제 형태

로 한 장로교회, 분열 전의 상태로 돌아

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사회적으로 단합하고 공공

의 적은 복음을 중심으로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별들의 전쟁이 

있는 곳에서 하늘과 같이 모두를 품는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장로교회의 

통합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한국장로교

회의 바른 신학과 좋은 제도가 잘 나타

나도록, 한국장로교 300개 교회 선정과 

역사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정리하고, 신

학연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맡은 교육·선교·봉사

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이 되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즉, 장로교회의 일치와 교계의 하나됨, 

남남연합과 남북통일을 복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선

교사역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

하도록 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

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교계의 현실과 한국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국은 60년대의 수원국에서 30여 년 

만에 공여국으로 경제 어려움을 딛고 올

라선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

회복지를 시작하여 정착시켰고 문맹 퇴

치, 우상 타파, 의료, 교육, 애국독립운동 

등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

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장

로교회뿐 아니라 한국교계는 명분 없는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세속문화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

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의 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계는 영적, 문화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왔지만 민족과 국

가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

적인 복음 전파와 더불어 전문적인 복지 

사역을 통하여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의 복지와 구호 

활동에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그 힘을 펼쳐야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장로교회의 본질 회복과 일

치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미혹하는 간교한 이단세력으로부터 성

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한

국장로교총연합회가 앞장서 하나 되는 

것에 힘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계획이

나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1978년 천막으로 개척 후 35년 간 보

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맡겨

주신 신령한 가족들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실천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건축한 예배당을 통하여 지역

사회 속에서 문화와 복음으로 교회의 역

할을 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

꾼 양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명예

로운 퇴임을 위해 사욕과 사심을 버리고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

온 목회와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 모

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김과 

나눔,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선행의 역사가 많이 매몰되

어 있습니다. 자유와 경제성장의 주역들

이 역사 속에 묻히고, 그릇된 역사관이 

심겨져 교묘하게 퍼지는 것을 바로잡아

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세계 유일

의 분단 상황인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

한 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바른 교

회관과 바른 기독교관을 갖도록 하여 하

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

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

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국가, 교

회적으로 중요한 2013년에 한국장로교

총회 대표회장의 중임을 맡겨 주셨는데 

바쁜 일 보다 중요한 일, 사람을 사랑하

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국장로교, 분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

왜곡된 역사관 바로 세우고 바른 교회관, 바른 기독교관 갖도록

역사박물관 통한 역사정리, 장로교 바른 신학과 좋은 제도 표명

권태진 목사

<14면에서 계속>

미얀마는 친미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종

교문제는 더욱 억압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국

제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인도는 종교문제

로 항상 시끄러운 나라다. 과격 힌두교의 기

독교 공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스리랑카 

역시 힌두교의 타밀인들과 불교의 싱할리인

들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전쟁이다. 

베트남 정부는 갈수록 기독교회를 압박하

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왕궁 

앞의 큰 운동장에 아직 빈소가 설치돼 시민

들이 조화를 헌화한다. 10월 초 시하누크 국

왕이 죽은 후 중국인 사장의 옷 공장에서 한 

여공원이 국왕사진을 놓고 울었다. 화가 난 

중국인 감독이 사진을 찢어버리면서 일하라

고 소리쳤다. 그 여공은 사진 찢는 것을 공무

원에 고발하자 중국인 간부는 공개적으로 사

과하고 캄보디아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고 

시하누크 국왕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현

실이다.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주권자

가 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캄보디아 교회

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어린이 학생, 대학생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은 너무 미약하다. 이 

나라 대학생들은 학업을 마쳐도 훈센 수상

이 와서 졸업장을 주지 않으면 졸업장을 받

지 못한다. 대신 학업성적표가 졸업장으로 쓰

여진다. 졸업장 받는 것은 사립대학 경우 3년 

후가 된다고. 

“Gospel for Asia”(GFA, 11월 7일자)가 발

표한 소식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지난 10년

간 종교 핍박이 400% 증가했다고 한다.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은 인도 교회라고 한다. 

박해국가들은 주로 공산주의국가, 다음은 중

동이다. 인도네시아는 종교박해국가이나 기

독교만 박해받는 것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에서 시아파가 다수인 하자라 사람들은 수니 

무슬림들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유럽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 밖

이지만 프랑스는 동성애 문제로 보수와 진보

의 대립이 심각하다. 사회주의자 대통령 홀

랜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보수주의자

들, 유대인들, 무슬림 및 기독교가 들고 일어

났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등의 일부 구라

파 나라의 경제위기는 이념의 위기다. 과도한 

복지주의가 나라를 부도로 몰수 있다. 변함없

이 근면, 절제, 생산을 중시하는 독일이 과도

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이

나 진보주의자들은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세

우면서도 도덕적으로는 규범과 전통을 무시

하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주의이다. 

<이슬람네트워크>

종교 문화 뉴스 : 시끄러운 지구촌 


